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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제주도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에 관한 연구

- 동촌 지역을 중심으로 -

송 인 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류 제 헌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동촌 지역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을 밝히는 데 있

다 .

연구 대상 지역은 북제주군 동부의 조천읍 , 구좌읍 , 우도면과 남제주군 동부

의 남원읍 , 표선면 , 성산읍 등 6개의 읍 (면 )이며 연구 기간은 최초 이사제 (里社

制 )가 시작된 1400년 (정종 2년 )부터 현재 (1997년 )까지이다 .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파괴된 2개소와 현존하는 것 49개소를 포함한 51

개소를 대상으로 본풀이 내용에 따라 본향당신의 직능과 출신을 기준으로 계

열을 나누어 , 그 계열에 따라 세력권의 변천 과정과 이에 영향을 준 요인을 파

악하여 제주도 동촌 지역의 본향당의 지역 구조를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본향당신의 계열은 송당신계 , 산신계 , 외래신계 , 마을신계 , 일뤠신

계 , 잡신계로 나눌 수 있었고 계열별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송당신계는 송당을 기원지로 하여 , 남쪽으로는 해안과 중산간 지대로 , 북부

중산간 지대로 세력권을 확대하였는 데 , 송당은 기원지이면서 표선과 더불어

확산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 . 산신계는 예촌을 기원지로 , 수망 , 안좌동 , 수산을

확산 중심지로 중산간의 목장 지대를 따라 중산간 지대와 동쪽과 남쪽의 해안

지대로 세력권을 확대하나 북쪽으로 진출은 하지 못했다 . 외래신계는 해안의

포구나 중산간의 관도를 따라 교통의 요지를 분할하고 있고 , 마을신계 , 잡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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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향당은 한마을에 세력권이 국한되어 있다 .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에 영향을 준 요인은 유교의 이념 , 공부 (貢賦 ) 제도 , 주

민의 생업 환경과 이에 따른 이동 , 교통로와 행정 구역의 변화 등이다 .

본향당의 세력권간 접촉은 주민 (신앙민 )들의 이동과 무당들의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아 송당신계와 산신계가 모든 본향당에 영향을 주면서 수산을 중심

으로 접촉의 중심을 이루었다 .

공동제의 (共同祭儀 )는 해상 활동과 축산 등 집단 생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서는 기능이 유지가 되나 ,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기능이 미미하고 , 유·무

식의 구별이 사라져 서로 섞여지고 있다 . 공동제의의 기능으로 볼 때 송당과

수산을 중심으로 한 구좌읍과 성산읍 지역은 핵심 지역 , 표선과 토산을 중심으

로 표선면은 점이 지역 , 서쪽과 북쪽의 조천읍과 남원읍은 주변 지역의 성격을

띤다 .

확산 유형은 송당신계와 산신계에서는 계층적 확산과 접촉적 확산의 양상을

보이며 , 확대 과정에 정치와 행정 구역에 의한 투과적 장애를 받았다 .

※ 본 논문은 1998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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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당 (堂 )신앙은 마을의 수호신을 당에 모시고 , 당굿을 통하여 전승되고 있는 마

을 단위의 무속 신앙이다 .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여러 개의 당 1)이 있다 . 당은

마을의 성소로서 당신을 모신 곳이며 , 당신을 모시고 당굿을 하는 제의 (祭儀 )

의 장소다 . 이러한 마을의 당들은 당굿의 유무에 따라 본향당과 개별 기원당으

로 나누어진다 .

제주도의 원초적인 신앙 형태는 산신 신앙과 해신 신앙이었다 . 이 신앙들 역

시 본향당 신앙 이전의 생업 수호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 본향당 신앙은 마

을의 형성 즉 정착 생활을 전제로 한다 . 따라서 산신 신앙과 해신 신앙은 마을

이 형성되기 이전 , 수렵 또는 어로 활동을 하며 이동하는 토착 세력들의 소집

단 신앙이며 원초적인 자연 신앙이다 . 본향당은 이들이 정착하면서 설촌 조상

이 되어 본향당신의 직능을 갖게 되고 1년을 주기로 생활을 계획하여 살게 된

농경 정착 사회로의 이행기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연초의 신년과세 (新年

過歲 )와 해산물의 풍요를 비는 영등제 , 하절기 농사 수확기에 풍요를 감사하고

가축의 번성을 빌고 신당을 청소하는 마불림제 ,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신만곡

대제 (新萬穀大祭 )는 농경 사회의 세시이며 사냥을 하며 살던 조상 즉 본향당신

을 위한 당굿2)이며 제의 (祭儀 )이다 . 이 당굿을 통하여 혈연·지연 집단인 마을

공동체 사회를 결속 강화하는 신앙이 당신앙이다 .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1개 이상의 여러 신당이 존재하여 왔고 , 조선 시대에는

이 신당들 중에 효험이 있으며 , 유교의 원리에 배치되지 않는 한 개의 신당을

1. 마을의 당들은 산신당, 일뤠당, 여드렛당, 돈짓당, 갯당, 소당, 개당, 도깨비당 등이

며 각 마을에서 이 중 하나를 본향당으로 정하고 있다.

2. 제주도교육청, 1996, 『제주의 전통문화』, pp .400- 401

- 1 -



지방 수령이 지정하여3) 마을의 본향당으로 삼았다 . 그 이후에 마을이 설촌이

되면 기존의 다른 마을의 본향당에서 분파 (分派 )하여 (제주도에서는 가지 갈라

간다 라고 함 ) 본향당을 설립하였다 .

본향당은 마을의 토지와 주민의 제반 사항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모든 일 )을

차지하여 수호해 주는 신을 모신 신당으로 이 곳에서 마을 여성 중심으로 무

속 (巫俗 )식의 마을 공동제의 (共同祭儀 )가 이루어진다 . 본향당신을 토주관 (土主

官 ), 또는 토지관 (土地官 )이라 하는 데 , 이는 토지신임을 나타내며 생산을 관장

하는 신으로 마을에 따라 그 직능이 다르다 . 또한 본향당신을 조상이라 하는

것은 본향당신의 조령적 성격 (祖靈的 性格 )과 토지신적 성격 , 즉 지연적 혈연

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설촌 조상을 뜻하며4) 마을 공동의 조상이다 .

다른 지방에서는 유무 (儒巫 )혼합과 남녀의 구분 없이 공동부락제5)를 실시하

나 , 제주도에서는 이와는 달리 남성 중심인 유교식의 포제 ( 祭 )와 부녀자 중

심인 무속식의 본향제 (本鄕祭 )로 나누어 마을 공동제의가 이루어져 왔다 . 이러

한 포제는 포제단 , 본향제는 본향당이란 성소에서 행하여진다 . 그러나 이러한

마을 공동제의는 포제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서도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

고 포제를 실시할 때도 간단한 본향제가 같이 실시된다 .

본향당신들의 직능은 본향당이 위치하는 마을의 자연 환경과 생산 활동을 반

영하고 있다 . 중산간 지대는 농경과 수렵이 , 해안 지대에서는 어로와 잠수가 농

경과 결합하고 있다 . 이러한 본향당신의 직능은 신앙민들의 이동과 신앙민들간

의 접촉 , 본향당에 관계하는 무당들의 이동이나 필요에 의해서 많은 변형이 일

어났다 .

3. 조선 시대 정의현청 소재지였던 성읍의 本鄕堂에 李朝 世宗五年 本晋舍村 旌義邑

地 設定 初代 縣監 縣守護神 仰尊官民 一致 奉安 이란 당시 해설문이 현존

4. 문무병, 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 2.

5. 이필영, 1995, 『마을 신앙의 사회사』(서울 : 웅진출판), p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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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향당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 , 국문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 민속학6)에서는 굿의 제례나 의식 , 공동제의의 기능 , 신화학적 풀이 , 국

문학7)에서는 굿의 원형 , 굿의 종류 , 본풀이 채록 및 해석 , 당의 형태 , 본풀이의

신화적 해석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지리학에서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다 .

6.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진성기, 1965, 당신앙의 인격화와 본풀이 연구 , 『제주도 민속과 관광』.p . 15.

———, 1971, 제주도 무속신앙의 의의 , 『석주선교수회갑기념민속학논총』,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 1972, 본향당의 신앙과 당신의 유형 , 『한국문화인류학회』5, 한국

문화인류학회.

현용준, 1962, 제주도 당신화고 , 『제주도』3, 제주도.

———, 1969, 제주도의 영등 굿 , 『한국민속학』1, 민속학회.

———, 1969, 제주도 마을제당 , 『마을제당』, 문화재관리국.

7. 이 분야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문무병, 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성기, 1993,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서울 : 민속원).

현용준, 1964, 당신화의 M otif와 기본 형식 : 제주도 당 신화고 (=) , 『국민학

보』2,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 1990,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성산읍 溫坪리의 경우 ,『백록어문』7,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1963, 무속신화 본풀이의 형성 , 『국어국문학』26, 국어국문학회.

———,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서울 : 신구문화사).

김화경, 1981,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의 구조 분석 , 『구비문학』5,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어문연구실.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1990,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 및 문화사적 위상 , 『제주도 연구』제7

집, 제주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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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의 주요 연구 대상인 민속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 일정

한 민속 문화 지역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향당은 그 문화 지역 형성

에 영향을 준 자연 환경 , 생산 활동과의 관계 , 본향당의 영역 , 공간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본향당도 고유한 위치 , 장소를 점하고 있으며 , 계열별로 세력의 범위를 변화

시켜 왔다 . 원래의 본향당신의 직능을 가지 갈라 가서 설립한 가지 가른 본향

당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산 활동 , 당에 메

인 무당의 필요성이나 신앙민들에 의해서 직능에 변화도 일어났다 . 즉 중산간

지대에서 산신계는 목축과 수렵이 직능이나 해안으로 확대되고는 어로와 잠수

의 직능을 갖고 있다 . 송당신계에서도 조선 후기에 확대된 지역의 불리한 자연

환경을 반영하여 농경에서 수렵으로 바뀌고 있다 . 다른 학문의 연구를 검토해

보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러한 세력권의 변천에 따른 직능

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은 지리학에서 연구해야 될 중요한 주제이다 .

본향당에서 세력권이라 함은 특정한 본향당신을 신앙하는 신앙민의 분포 범

위를 말한다 . 본향당의 세력권은 전파 또는 독립적인 발생에 의해 확대되었다 .

주로 송당신계와 산신계는 전파에 의해서 , 마을신계와 외래신계 , 기타신계는 독

립적인 발생에 의해 세력권을 확대하였다 . 송당신계는 혈연적인 계보를 가지나

확대 과정에서는 지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산신계와 외래계 , 마을신계에

서는 혈연보다는 지연적인 확대를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본향당의 기원지가 된 자연적· 문화적 배경을 살

펴보고 , 본향당의 현황을 파악하여 본향당에 영향을 준 정치 , 경제 , 사회적 요

인들을 분석하고 , 본향당 세력권의 공간적 확대와 분할 , 계열에 따른 계층화의

형성 과정 , 직능의 변화를 분석하여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 과정을 밝히고자 한

다 .

신앙민들은 한곳에 정착하여 생활을 하나 정치 , 경제 , 사회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고 거주지를 옮겼으며 , 이에 따라 자신들이 신앙하는 본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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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권의 범위를 변화시켰고 , 다른 본향당신을 신앙하는 다른 신앙 민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본향당신의 직능과 특성을 많이 변형 시켰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세력권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추

구하였다 . 첫째 , 본향당의 기원지가 된 자연적·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 세력

권 확대 과정에 나타나는 본향당 신앙권의 공간적 분할 관계를 찾아내고 , 둘째 ,

세력권의 확대에 따른 계열간의 서열화에 따라 나타나는 계층화와 상호 접촉

의 관계를 규명하고 , 셋째 , 이러한 세력권의 변화에 작용한 사회 , 정치 , 경제적

요인을 찾아냄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 연구 지역의 범위

는 북제주군 동부 3개 읍 (면 )과 남제주군 동부 지역 3개 읍 (면 )을 대상으로 하

였다 . 이 지역은 소위 동촌 지역이라 칭해지기도 하여 문화적으로 서촌 지역과

뚜렷이 구별이 된다 .

본 연구의 대상 시기는 백성의 신앙 장악을 위하여 노력한 조선 건국 초기부

터 현재까지로 하며 , 최초 시기를 이사제 (里社制 )8)가 실시되기 시작한 1400년

(정종 2년 ) 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 연구 대상인 본향당의 선정은 『제주도무

속자료사전』 (현용준 , 1980, 신구문화사 )과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

1991, 민속원 )에 나오는 본향당을 대상으로 1996년 2월부터 5월까지 현지 답사

를 실시하여 공동제 (共同祭 )의 유무 , 신당의 관리 상태 , 단골 신앙민 , 공동제의

(共同祭儀 )의 특징과 변화를 각 마을의 이장 및 주민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

다 . 또 1997년 6월 5일에서 7일까지 지도 교수님과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조사에서 지금은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한 것 2개소까지 하여

8. 정종 실록 권6, 2년 12월 戌申條, 應敎 金膽이 「장차 淫祀가 모두 없어지고 리(里)

의 사 (社)에서만 悅服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황선명, 1992, 『조선조종교사회

사연구』, 일지사, p . 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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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개소의 본향당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이러한 본향당에 대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첫째 , 본향당에 대해서 문헌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본풀이를 채록한 것

뿐이다 . 한 마을에도 여러 개의 신당이 있으며 , 마을에 따라서는 본향당으로 정

립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마을지 등을 이용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본

향당을 파악하였다 . 문헌 조사에서는 마을지를 우선으로 하였고 , 마을지가 없는

경우는 읍 (면 )지 , 『남제주군지』 , 『북제주군지』 , 『제주도지』를 이용하였다 .

둘째 , 본향당신의 계열과 접촉 및 신의 위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풀이9) 내

용을 분석하였다 . 본풀이는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현용준 , 1980, 신구문화사 )

과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 1991, 민속원 )에 채록되어 있는 본풀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 채록 과정에서 무당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통적

인 부분을 찾아 분석하였고 ,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제주도무속자료

사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 본향당들간의 접촉 및 위계를 밝히기 위하여 분석

된 본풀이 내용과 이에 작용한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생산 활동과 주민의

이동이나 설촌을 문헌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 주민의 생산 활동과 이에 따

른 이동과 설촌은 조선 시대의 공부 (貢賦 ) 제도와 관련이 있다 . 또한 설촌은

행정 구역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 따라서 조선 시대의 공부 제도의 변천과

행정 구역의 변천을 사료 10)와 기타 자료 11)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셋째 , 본향당 세력권의 공간적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라국사료

집』 (고창석, 1995, 신아문화사),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청, 1976,신일인쇄사 ),

9. 본(本)은 신의 내력을 의미하고 풀이를 해설, 해석, 해명으로 신의 본원과 내력을

해설 설명하는 것이므로 당신의 내력담이다. 이 당 본풀이는 ① 신격 해설 ② 좌

정 유래 해설 ③ 직능 해설 ④ 제일 해설 ⑤ 식성(제물) 설명 ⑥ 단골 해설 ⑦ 기

도사 로 짜여진다.(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pp .17- 19.)

10. 이들 사료로는 『탐라국 사료집』(고창석, 1995, 신아문화사), 『탐라문헌집』 (제주

도교육청, 1976,신일인쇄사), 『탐라록』(제주문화방송, 1988, 경신인쇄사) 등이다.

11. 기타 자료로는 『마을발전계획』 (남제주군발간, 1995), 『구좌읍지』(부영성,

1986), 『朝天읍지』 (김민규, 1991), 『表善면향토지』 (오대현, 198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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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록』 (제주문화방송 , 1990, 경신인쇄사 ), 『제주도지』 (제주도 , 1993) 등의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조선조의 제주도 통치 방식과 주민들의 이동 요인을 분

석하여 본향당 세력권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보았다 .

이러한 분석 기준으로 먼저 연구 지역의 본향당의 기원지가 된 자연적·문화

적 배경을 살펴보고 , 본향당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 그 다음에 본향당에 영향을

준 정치 , 경제 , 사회적 요인과 이 요인들에 의한 본향당 세력권의 공간적 확대

를 파악하고 , 세력권간의 접촉을 파악하여 본향당 세력권의 변천 과정을 분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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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본 론

1. 연구 지역 개관

가. 자연 환경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 해상에 위치한 절해의 고도로서 , 동은 남해 및 동중국

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의 대마도 및 장기현과 대하고 있고 , 서는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본토의 상하이와 , 남은 동중국해에 접하여 있고 , 북은 남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 보고 있다 . 제주도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3°0

6′∼ 34°00′ , 동경 126°08′∼ 126°58′이다 .

제주도의 섬 형체는 N70°E의 장축을 갖는 동서 약 74km , 남북 약 32km의

고구마 모양의 타원형 화산도로 동서쪽으로 길고 남북의 폭이 좁다 . 이 장축선

은 한반도의 남해안선과 나란한 위치이며 , 한반도 산맥 방향의 하나인 랴오둥

방향과 일치한다 . 이 장축을 따라 한라산이 솟아 있고 제주도 전체 기생 화산

수의 2/ 3가량 분포하며 명료하지는 않으나 분수령의 성격을 안고 있다 . 제주도

자체가 북북동 - 남남서 방향으로 기울고 있어 한반도와의 직선 거리는 서쪽

보다 동쪽이 가까워 조선 시대까지 한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포구는 동촌 지역

에 위치하였다 .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말에서 제4기까지 5회에 걸친 분출로 이루어져 , 표면

지형의 90%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남북 사면

은 5°∼ 7°의 급경사를 이루나 동서 사면은 3°∼ 5°의 완만한 경사를 이

루고 있다 .

제주도의 산지 구분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해발고도

와 경사에 의하여 경사가 4°이하이며 표고 0 - 200m의 해안 저지대 , 경사가

5° - 10°이며 표고가 200- 600m 사이의 중산간 지대 , 표고가 600- 1,200m에 이

르고 10°∼20°의 경사를 이루는 산악 지대 , 표고1,200m 이상이고 경사 20°

이상의 급사면을 이루는 한라산 정상 부근 지역인 고산지대로 나눌 수 있다12).

12. 제주도, 1993, 『제주도지』, p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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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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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하계망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상 수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사

가 완만한 동서부 지역은 수계가 빈약하여 대부분 북류 또는 남류하고 있다 .

하천의 수원 (水源 )은 1,000m ∼1,600m지점에서 발원하며 , 유로는 직선적이고

유로상에 있는 투수층과 하상에 발달하는 주상 절리에 의해 복류하여 건천을

이룬다 .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동촌 지역<그림 1>은 서쪽으로는 한라산을 경계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동부 지역의 경계인 효돈천과 제주시와 북제주군 동부

지역의 경계인 천미천 상류와 원당봉 (元堂峰 )선을 경계로 한 그 동쪽 지역이

다 . 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 해안 저지대와 중산간 지대로 곳곳에 기생

화산이 산재되어 있고 , 북동 사면과 남동 사면에는 용암 동굴이 발달하여 있다 .

특히 지표의 투수율이 높아 하계망 발달이 미약하며 , 그나마 형성된 하천도 소

규모이며 건천이다 . 그러나 건천의 암반상에 고인 물은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용수로 이용되어 왔다 .

이 지역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바다까지 흐른 지역이 많아 해안에는 현무암초

가 발달하여 있고 , 강한 북서풍에 대부분의 포구가 개방되어 항구 발달이 불리

하여 어로 행위가 힘들어 잠수에 의한 수산물 채취밖에 할 수 없어 해녀 활동

이 활발하다 . 또한 , 패사에 의한 사빈이 곳곳에 발달하여 강한 북서풍에 의해

농경지까지 패사에 덮이곤 하여 농경에 어려움을 주어 이 지역 주민들이 반도

부나 일본 등지로 출타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

전체적으로 화산 분출물이 얇게 퇴적되어 있으며 , 중산간 지대에서 서촌 지

역은 농암갈색 비화산회토가 분포하나 동촌 지역은 현무암토계에 속하는 흑색

화산회토가 분포하여 심도가 20cm미만으로 깊지 못하고 유기질이 부족하여 척

박하다 . 일부는 경지로 개간이 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자연 초지로 방치

되거나 방목지로 이용되고 있다 . 해안 지대에서는 농암갈색 비화산회토가 분포

하여 서촌 지역에 분포하는 비교적 비옥한 암갈색 비화산회토와는 대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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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 이는 동촌 지역이 서촌 지역보다 농경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연평균 기온은 15℃내외로 1월 평균 기온 5℃ , 8월 평균 기온 26℃로 겨울이

짧고 온화하고 겨울 작물 재배가 가능하여 반도부와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

선이 된 1970년대이래 밀감과 더불어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 연

강수량은 해안 지대에서는 1,600mm내외 , 중산간 지대에서는 2,000mm내외로

특히 성읍과 송당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다른 지역보다도 강우 일수와 강우량

이 많고 , 초속 10m 이상 바람 일수가 연 117일 이상에 달한다 . 이러한 자연 환

경은 부족한 식수의 해결에 비교적 도움이 되나 , 제주도 주민들은 석다 (石多 )

와 풍다 (風多 )로 표현하여 고난을 갖다 주는 환경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 여름

철에는 습기가 많아 (습도는 동촌 지역 중에서도 남쪽에서 높다 .) 상피병 (象皮

病 ) 등 풍토병의 발병이 심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고통을

주어 피부병 치료신14) 까지 등장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

나. 문화 역사적 배경

도서 지방은 그 특성상 다른 지방과 격리되어 독특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

다 . 특히 제주도는 화산도의 특성상 논이 거의 전무하고 지표수가 부족하여 경

제적 생활이 어려웠다 . 또한 , 고려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자치를 용인하여 왔

으나 , 고려 숙종10년 (1105년 )에 탐라국 (耽羅國 )을 해체하고 탐라군 (耽羅郡 )을

설치하여 고려의 지방 행정 구역 중 하나로 편제15)하였다 . 고려 고종 16년

(1229년 )에는 탐라 (耽羅 )라는 명칭을 제주 (濟州 )라 칭하고16) 적극적인 중앙 집

권 통치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 이자겸의 난 (1126년 ), 묘청의 난 (1135년 ),

무신의 난 (1170년 ) 등으로 본토의 유민 (流民 )이 서서히 제주도로 입도 하여

13. 이문원 외 1인, 1997,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와의 관계 연구 (1) - 자연 수위와

대수층과의 관계 - , 『제주대 논문집』제9집, pp .194- 195.

14. 문무병, 전게논문, p . 121.

15. 제주도교육청, 1996, 『향토사 교육자료』, p .67.

16. 고창석 편저, 1995, 高麗史 高宗16年 2月條 『탐라국 사료집』,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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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촌 , 소촌을 형성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 뒤이어 삼별초가 들어오고

여몽연합군에 의하여 진압된 후 목마장이 설치되고 행정 조직의 말단인 현촌

(縣村 )17)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

조선이 건국되면서 적극적인 내지 (內地 )화 시책으로 중앙에서 관원을 파견하

기 시작하였으며 , 태종 8년 (1408년 ) 공부 (貢賦 )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정 (馬政 ),

육산 (陸産 )물 , 해산 (海産 )물 , 약재 등의 공물 (貢物 )의 부담을 조세에 더하여 지

게 되었다 . 특히 동촌 지역은 목마장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까닭에 9개의

목마장18)이 설치되어 우마의 공납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다 .

원래 조선 초기까지 제주도민의 출륙이 봉쇄되어 왔으나 고려말과 조선 초기

에 다수의 유민이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면서19) 이제까지 안정이 되었던 자

급 자족 생활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세종조에 와서 반도부로의 출륙이 허용되

어 인구가 감소하였고20), 그 후 가뭄 등의 흉년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

종 때부터 순조 때까지 또다시 출륙이 금지되었고 , 유배지로서 기능도 함께 가

지게 되었다 .

태종16년 (1416년 )에 제주목 (濟州牧 ), 정의현 (旌義縣 ), 대정현 (大靜縣 )으로 나누

어 통치하고 , 광해군 원년 (1609년 )에는 방리제 (方里制 )21)를 실시하여 면을 설치

17. 제주도, 1993,『제주도지』권 1, p .717. (貴日, 高內, 涯月, 郭支, 歸德, 明月, 新村,

咸德, 金寧, 狐村, 洪爐, 猊來, 山房, 遮歸, 山 등 15개이며 이 중 동촌 지역의 것

은 新村, 咸德, 金寧, 弧村, 山 등이다.)

18. 원(元)이 목마 할 때는 해안 평야 지대를 목마장으로 삼아 민가의 피해가 커서 세

종11년 (1429년)에 한라산의 산록으로 옮겨 축장을 하여 10소장으로 나누어 목마장

을 두고 산장 (山場)3개와 기타 2개를 설치하였다. 동촌 지역에는 10소장 중 이소

장 , 구소장 , 십소장 3개소, 산장으로 녹산장 , 상장 , 침장 3개소, 기타 황태장 , 천

미장 등 제주도 전체 15개의 목마장 중 이 지역에 8개가 설치되고, 우장 (牛場)으로

우도장을 두어 총 9개의 목장이 설치되었다. 한편, 우마필수에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봉옥, 1990,『제주통사』 (제주문화), pp . 94- 98.)

19. 제주도, 1993, 『제주도지』1권, pp . 458- 459.

20. 제주도교육청, 1996, 『향토사 교육자료』, pp . 157- 158.

21. 광해군 원년 (1,609년)에 판관 金緻가 동서 방리에 약정을 두었다.(김석익, 『탐라기

년』권2, 광해군 원년조) 이에 따라 제주목의 좌면, 정의현의 중면, 좌면이 동촌 지

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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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이러한 행정 체계는 제주목의 좌 (左 )면 (현재의 조천읍 , 구좌읍 , 우도면 )

과 정의현의 교류가 , 제주목의 우 (右 )면 (현재의 한림읍 , 애월읍 , 한경면 )과 대정

현의 교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오늘날 행정 구역과는 다른 2개의 문화

권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

조선 건국에서 유교의 지방 전파에 노력한 시기인 중종때 (1400년 - 1544년 )까

지는 조선의 이념인 유교의 보급과 백성의 신앙 장악을 위하여 이사제22)를 실

시하여 음사와 불교를 배척하고 사대부가 주자 가례를 따르기 시작했고 , 사림

파의 등장으로 성리학의 보급 및 백성 교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불교와 무속

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 태종의 불교 탄압은 특히 가혹하여23) 무당과 승려

를 천민으로 규정하였고 , 무당의 처벌 , 무업 (巫業 )의 금지 , 무당의 축출 , 단골의

탄압24) 등의 무의 금압 (禁壓 )이 이루어졌다 . 이러는 과정에서 굿의 주재를 관

료층으로 바꾸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중종 이후 무에 대한 탄압은 줄

어들었다 .25) 이에 따라 전국에 걸쳐 유 (儒 )무속 (巫俗 )의 혼합 형태인 이중적인

공동부락제 (共同部落祭 )가 탄생한 시기26)이다 . 이 지역에서도 남자는 유교식의

포제 ( 祭 )로 , 여자는 무속식의 본향제 (本鄕祭 )로 이원화되었다 . 또한 이 시기

에 미신적인 요소가 강한 일뤠신계열의 신당들이 대부분 세력권이 약화되고 ,

유교의 이념과 합치되는 신 , 생산을 관장하는 직능을 가진 신이 본향당신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

조선 초기에는 고려 유신이 유배되거나 국역 부담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유민이 들어오면서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마을의 설촌이 이루어지고 가구

22. 정종 실록 권6, 2년 12월 戌申條 : 應敎 金膽이 장차 음사가 모두 없어지고 里의

社에만 悅服할 것 ,( 황선명, 1992,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 일지사),

pp . 99에서 재인용.

23. 이기백, 1976, 『한국사 신론』(서울: 일조각), p . 24.

24. 조흥윤, 1997, 한국무의 역사 『무 - 한국무의 역사와 현상』, p . 64.

25. 조흥윤, 상게서, pp 62- 87.

26. 유동식, 한국무교의 종교적 특성 -외래 종교와의 교섭 관계를 중심으로- ,(김택규

외 공편, 1993, 『한국민속연구논문선 (Ⅲ)』,(서울 : 일조각)) pp . 24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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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증가하였다 . 조선 조정에서 중산간 지대에 관설 (官設 ) 목장을 설치하여

말과 소의 사육과 공납에 힘을 기울여 관설 목장 주변의 마을들이 성장하였고 ,

연구 지역 촌락이 거의 현재와 유사하게 골격이 완성되었다 .

인종에서 현종 (1545년 - 1674년 )까지의 시기는 사림파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

고 , 왜란과 호란 등으로 정치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 공부 (貢賦 )와 탐관오리에

의한 수탈이 심한 시기이다 . 인구 감소로 인하여 출륙이 금지되었고 제주 해안

에 왜구의 침입27)이 잦았다 . 신당에 대한 탄압이 약해져 , 유교의 이념과 배치되

는 개 (犬 )당 , 쇠 (소 )당 , 칠일당 (일뤠당 ), 여드레당 (팔일당 ) 등 무수한 당들이 복

구가 이루어졌다 . 특히 왜구에 희생된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으

며 , 어수선한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 무당들에 의한 폐해가 컸고 , 승 (僧 ) 보우

(普雨 )의 영향으로 불교가 성하였다 .

16세기에 와서 중산간 지대로 촌락이 진출하게 되는 데 , 이전의 촌락이 주로

목축이 원인이었다면 이 시기의 촌락은 농경지 개간을 위한 촌락이다 . 해안 지

대의 농경지가 연작으로 인한 지력의 소모를 가져와 토지의 생산력이 떨어졌

고 , 수산물의 공납 및 수탈로 한라산의 산록 지대인 중산간 지대 이동하여 화

전28)을 하였다 .

숙종 (1675년 )조에 들어오면서 혼란했던 정치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감에 따

라 또 다시 유교적인 이념에 의하여 대대적인 신당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 또한

당쟁으로 많은 정객이 제주에 유배를 왔다 . 이들은 신명규 , 신임 부자 , 송시열 ,

김진구 , 김춘택 , 임징하 , 권진웅 , 김정희 등인 데 , 제주에서 훈학으로 성리학의

보급에 힘썼다 . 영조 14년 (1738년 )에는 정의향교 , 영조 28년 (1752년 )에는 대정

향교 , 영조 31년 (1775년 )에는 제주향교가 중수되었고 , 현종 6년 (1665년 )에 설립

된 귤림서원 (橘林書院 )이 숙종 8년 (1682년 )에 사액 (賜額 )되어 성리학의 보급이

27. 왜구가 중국과 왕래를 하면서 제주도를 식수 공급지로 이용하여 해안의 용천대에

상륙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잦았다.

28. 제주도, 1993, 『제주도지』권 1, p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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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여지고 유교의 이념이 서민층에게까지 파고 들어갔다29). 그러나 어디까

지나 남성 사회에 국한된 것이지 부녀자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

조선 숙종 29년 (1703년 )에서 숙종 31년 (1705년 )에 걸쳐 대대적인 불사 (佛舍 )

와 음사 (淫社 ), 신당 (神堂 ) 소각30)이 이루어져 유교의 이념에 충실한 본향당 (

당신의 직능이 생산과 관계된 본향당 )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파괴되었으

며 , 무격 (巫覡 ) 400여명을 장형을 가하고 귀농시켰다 . 또한 유교의 원리에 의한

백성의 교화에 진력하였다 . 이러한 유교 문화가 지방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무

속이 주도하여 오던 공동 제의 성격이 많이 변용31)되어 유교식의 포제의 기능

이 강화되었으나 , 온평 (溫坪 ), 북촌 (北村 ), 신풍 (新豊 ) 본향당에서와 같은 곳에

서는 무속이 유교식의 공동제의 (共同祭儀 )를 흡수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

다 .

헌종 8년 (1842년 )에 우도 (牛島 )에 우장 (牛場 )이 폐지되어 입경과 개간이 허

락32)되어 설촌이 이루어지고 , 중산간 지대에 화전과 수렵을 주로 하는 촌락이

설촌이 되고 몇 개의 마을이 분리 (分里 )되면서 새로운 본향당이 가지 갈라 생

겨났다 .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출륙 (出陸 )이 허용되었으나 , 여러 번의 민란33)

과 , 천주교의 전래로 무속 신앙과의 마찰34)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본향당은 많

은 피해를 입었다 .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는 1914년 군 (郡 )제 실시 , 1915년 도 (島 )제가 실시

됨에 따라 행정 구역의 일부가 개편이 되어 마을이 분리 (分里 )되고 , 1917년 일

29. 김봉옥, 1990, 『제주통사』, pp .107- 110.

30. 양중해, 1975, 이형상 목사의 대불 정책 , 『제주대학 논문집』 제7집, pp .73- 77.

31. 황선명, 1992,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서울:일지사), pp .205- 206.

32. 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우도지』, p .89.

33. 제주도의 주요 민란은 18년 (순조12년) 양제해의 모변, 1862년 (철종13년) 임술 제주

민란, 1890년 (고종27년) 김지와 이완평의 소우, 1894년 (고종31년) 송계홍과 강유석

의 민란 등이 있다.(제주도, 1993, 『제주도지』권 1, pp. 985- 1016.)

34. 성교의 난(일명 이재수의 난)은 광무5년 (1901년)에 있었다.(제주도, 1993, 상게서,

pp . 10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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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도로 (12번 국도 )의 개통으로 해안 마을이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고 행정 기

능이 부여됨으로써 중산간 지대의 촌락은 인구가 감소하여 점차 쇠퇴해졌다 .

일제의 미신 타파와 신사 (神社 )의 설치 (1939)로 당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가 되

고 , 일부 일본에 유학한 학생을 중심으로 미신 타파 등의 청년 운동이 일어나

신당이 파괴되었다 . 해방이 된 이후에도 1948년의 4 3사건과 새 생활 운동 , 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서양 기독교에 의한 귀신 신앙 또는 미신으로 오해와

공격에 의해 부정적인 종교 현상35)으로 본향제가 침체되거나 거의 자취를 감

추었다 .

1962년에서 1963년까지 4 3 사건 이재민 귀농 정착 사업으로 중산간 마을이

복구가 되고 , 1960년대부터 축산 단지 , 양잠 단지 , 과수원의 조성 등으로 중산

간 마을이 재형성되고 발전되었다 . 이에 따라 일부 신당이 복구가 되고 본향

제의 (本鄕祭儀 )가 다시 치제 (致祭 )되기 시작했으나 , 과거와 같은 설촌 (設村 )의

공동 조상의 관념이 서지 않고 , 뒤이은 70년대의 새마을 운동 , 인구의 이출 , 감

귤의 재배 , 관광 산업의 발달 및 겨울 농업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과 전통 농업의 변화 , 의료 수준의 향상 등으로 본향당의 기능은 쇠퇴하였

다 . 1986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연평리 (演坪里 )(우도 :牛島 )가 우도면으로

승격되면서 서광 (西光 ), 천진 (天津 ), 오봉 (五峰 ), 조일 (照日 )리 등 4개의 행정리

로 분리 (分里 )가 되었다 .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동촌 지역은 행정 구역 상 분리 (分離 )된 지역이나 문

화적으로는 단일 지역36)으로 주민의 이동 교류 , 혼인권 , 관혼상제의 형식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서촌 지역과는 사용하는 단어의 발음에서도

큰 차이37)가 나타난다 . 또한 최근에는 제주도 의회에서 동촌 지역을 동제주군 ,

35. 조흥윤, 1997, 전게서, p .107

36. 제주목의 중면(오늘날의 제주시에 해당)을 기준으로 그 동쪽의 좌면과 정의현 관

할 지역을 동촌, 제주목의 우면과 대정현 관할 지역을 서촌이라고 지금도 주민들

은 호칭한다.

37. 서부 지역에서는 쥐를 중이라 하나, 동부 지역에서는 좽이라하며, 초상시에도 서

부 지역에서는 시신을 가까운 곳에 가매장을 하여 문상객을 맞으나, 동부 지역에

서는 시신을 집안에 모신 채로 문상객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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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지역을 서제주군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도 거론되고 있다38). 또한 , 제주

도에서 실시한 제주도 서촌 지역 생활권 조사39)에 따르면 주민들의 생활 반경

이 서촌 지역과 동촌 지역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

무속적 분위기는 요즘 제주도의 동촌 지역에 더욱 현저하게 남아 있다 . 이것

은 전통적 농업 환경의 입장에서 열악한 조건을 지닌 때문이기도 하지만 1950

년대이래 서촌 지역보다 외래 문물과의 접촉의 기회가 작았던 점40)이 오늘날

무속적 분위기를 더욱 남아 있게 하고 있다 . 또한 제주도 서촌 지역의 본향신

이 씨족신 중심으로 , 혈연 집단 중심이나 동촌 지역은 마을 단위의 지연 중심

이다 .

동촌 지역은 아직도 신앙의 형태가 서촌 지역보다 강하게 남아 있고 본향제

를 실시하는 마을이 많으나 , 서촌 지역은 본향제 보다는 유교식의 포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41).

동촌 지역은 현재의 북제주군 3개 읍 (면 )과 남제주군 3개 읍 (면 )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 면적 662.48㎢ , 220개의 자연 부락과 70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고 ,

1994년 현재 인구는 91,610명이다 . 현존하는 본향당은 49개소이며 , 파괴되었으

나 본풀이가 채록되어 있고 주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본향당은 2개소이다 .

38. 제주일보 1997년 7월 15일자 , 제주일보 1997년 11월 21일자.

39. 제주도, 1993,『제주도지』, pp . 1266- 1267.

40. 서부 지역인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되면서 외래인의 출입이 주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41. 동촌 지역은 송당본향당의 무속식 마을제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5호로, 서촌 지역

은 애월읍 납읍리의 유교식의 마을제인 포제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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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촌 지역 본향당의 현황

가. 본향당의 현황

본 연구 대상 본향당수는 현존하는 본향당 49개소와 파괴되어 현존하지는 않

으나 본풀이가 채록되어 있고 주민들이 기억하는 본향당 2개소까지 하여 총

51개소다 . 이 본향당들의 읍 (면 )별 분포를 보면 <표 1> , <그림 2>와 같다 .

<표 1> 동촌 지역 읍 (면 )별 본향당 분포

※( )안은 파괴된 신당으로 총 수에 포함.

모두 70개의 행정리에 51개의 본향당이 있으나 그 중 2개는 파괴되어 현존하

지는 않는다 . 이 두곳의 신당은 조천과 면수동본향당이다 . 북제주군의 조천읍에

는 12개의 행정리에 11개의 본향당이 있으나 선흘1리와 2리가 분리 (分里 )되기

전에는 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본향당을 신앙한다 .

구좌읍은 행정리 13개의 마을에 본향당 수가 13이나 김녕본향당이 서김녕리

와 동김녕리 2개의 마을을 관장하며 , 면수동본향당은 같은 행정리인 하도본향

郡 邑 (面 ) 本鄕堂數 本鄕堂名
마을數

(行政里基準 )

北

齊

州

郡

朝天邑 11(1)
橋來 , 大屹 , 北村 , 新村 , 新興 , 臥山 ,

臥屹 , 古坪洞 , (朝天 ), 咸德 , 善屹
12

舊左邑 13(1)

德泉 , 東福 , 金寧 (김녕 ), 月汀 , 杏源 ,

漢東 , 坪岱 , 細花 , 上道 , 下道 , (面水

洞 ), 終達 , 松堂

13

牛島面 4 牛目 , 天津 , 照日 , 錢屹 4

南

濟

州

郡

城山邑 9
三達 , 始興 , 水山 , 新陽 , 蘭山 , 溫坪 ,

新山 , 新豊 , 新川
14

表善面 8
表善 , 下川 , 城邑 , 加時 , 安座洞 ,

山 , 細花 , 九龍洞
10

南元邑 6 禮村 , 爲美 , 南元 , 衣貴 , 水望 , 泰興 17

계 6 51(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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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흡수되어 본향당은 13개소이다 .

우도면은 1986년 구좌읍에 속한 연평리 1개 마을에서 우도면으로 승격이 되

어 1개의 행정리가 4개의 행정리로 분할이 되고 , 각 마을에 있던 신당을 본향

당으로 변화시켰다 .

성산읍은 14개의 행정리에 9개의 본향당이 있으나 분리 (分里 )가 되기 전에는

6개의 본향당이 있었다 . 한 본향당에서 여러 마을의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다

분리된 마을들이 본향당을 설립하여 3개가 증가하였다 . 그러나 현재 분리가 되

어도 수산본향당은 5개 마을의 신앙민이 신앙 행위가 이루어진다 . 이는 마을들

이 원래 하나의 마을이었고 , 지금도 연속되어 있어 마을마다 본향당 설립이 그

렇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표선면은 10개의 행정리에 본향당이 9개소이나 가시리에는 가시본향당과 안

좌동본향당 등 2개소가 있고 , 세화본향당은 3개의 마을 , 토산본향당은 2개의 마

을의 신앙민이 신앙 행위가 이루어진다 . 세화와 토산도 행정리로 분리되기 전

에는 한 마을이었다 .

남원읍은 17개의 행정리에 6개의 본향당이 있다 . 행정리의 분리 (分里 )가 복잡

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새로 설촌이 된 마을에서도 본향당을 설립하지

않았다 . 예촌본향당은 4개 마을 , 태흥본향당은 3개 마을 , 위미본향당은 3개 마

을 , 남원본향당은 2개 마을의 주민들의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나 3개의 마을에

는 본향당이 없다 .

이들 읍 (면 )별 본향당의 설립을 보면 조천읍 , 구좌읍 , 우도면 , 성산읍 등 동쪽

의 해안 지역에서 거의 마을마다 본향당을 설립하였으나 , 표선면과 남원읍에서

는 설촌이 되거나 분리가 되었다 해도 본향당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점으로 볼 때 본향당을 중심으로 한 무속의 신앙 행위는 북동쪽 해안 지방

이 강하고 남서쪽 해안 지방은 약하다 .

이들 본향당들 중 마을 공동의 본향제의 (本鄕祭儀 )가 이루어지는 곳은 29곳

이다. 주로 해안에 위치한 본향당들에 있어서 해녀를 중심으로 공동제의가 활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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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지대의 목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활발하다 . 즉 , 본향당신의 직능이 오

늘날의 생산 활동과 일치하거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의 생산 활동과 관

련된 신당에서 본향당을 대신하여 공동제의 (共同祭儀 )가 실시되며42), 그 직능

이 오늘날 생산 활동과 거리가 있는 지역과 인구 이출이 심한 지역은 본향제

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본향제가 치제 (致祭 )되지 않은 지역 20곳에서는 개인

중심의 비념43)과 같은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고 , 포제를 지낸 후 간단한 치제

(致祭 )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 전체 약 60%정도가 본향제를 치제 (致祭 )하나 송

당과 수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고 그 주변으로 갈수록 빈도가 떨어지고 있다 .

본향제의는 1월에 신년제 (新年祭 )로 1일 , 2일 , 14일 , 15일 중에 신과세대제 (新

過歲大祭 )가 실시되며 , 대부분 마을에서는 포제 ( 祭 ) 다음날을 본향제의 (本鄕

祭儀 )날로 잡고 있어 그 날짜는 본향당에 따라 다르나 무당이 당굿을 하고 부

녀자들이 참가하여 한해 동안 마을의 풍요를 빈다 . 2월에는 13일과 14일에 풍

우순조 (風雨順調 )와 농어 (農漁 )의 풍등 ( 登 )을 기원하는 영등손맞이 (영등제 )44),

7월 13일 , 14일에는 마불림제 (또는 마풀림 )45)라 하여 신당을 청소하는 의식과

우마 등 가축의 번성을 비는 백중제 (百中祭 )46)(세경테우리산신제 )가 이루어진

다 . 9월에는 신만곡대제 (新萬穀大祭 )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제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공동제의는 신과세대제 (新過歲大祭 ) 중심이며 , 해안 지대에서는

어민과 해녀 중심의 영등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며 본향당에 따라 7월에 마불림

42. 종달본향당이 기능은 완전히 정지되었으나 돈짓당 (해신당)이 어민을 중심으로 본

향 구실을 하고 있다.(종달리 주민 임병옥 (남, 57세, 어업)의 증언).

43. 본래 祈願의 뜻인데, 악기를 울리지 않고 요령만을 흔들며 기원하는 작은 규모의

巫儀를 말한다.

44. 영등제는 주로 해상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민, 해녀 중심의 제의임. 제주

도에서는 서촌 지역의 청수에서 들어와 우도를 통하여 영등신이 나간다고 한다.

45. 장주근은 마 (마) 또는 곰팡이의 뜻이고, 불림이란 바람에 날려 보낸다의 뜻으로

장마를 풀어낸다는 뜻이라고 했고, 현용준은 장마를 풀어낸다는 의미 이외에도 일

기 조절의 의미와 곡식 풍등 특히 가축 번성의 의미가 강하다고 풀이 함 (현용준,

1980,『제주도무속자료사전』(서울 : 신구문화사), pp .869- 870.)

46. 백중제는 유교식의 제의를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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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실시하나 과거에 비하여 규모가 축소되어 간단한 당굿을 하고 개인 신앙

민의 비념 정도가 이루어진다 .

이러한 공동제에서 제의 (祭儀 )의 기본적인 비용은 공동으로 마련이 되나 , 제

단을 꾸며 공동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 제물은 신앙민 각자 따로

장만하고 따로 배열하여 당굿이 진행이 되며 , 당굿이 끝난 후 개인의 비념이

이루어진다 .

1980년대에 와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 주민들의 의식이 바

뀌고 , 무속굿의 무형문화재의 지정47), 본향당의 무형문화재48)의 지정 등 행정

기관의 자세가 바뀌고 , 신당이 복구되어 당집과 제단이 건축되고 본향제가 치

제 (致祭 )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포제와 본향제를 합동으로 치제하게 되었다 .

또한 여러 당신을 한곳에 좌정 (坐定 )시키기도 하였다 . 이 시기에 당집이 건축

된 곳이 20곳 , 제단 정비가 된 곳이 10여 곳이며 송당본향당과 와흘본향당은

문화 관광 코스와 제주 문화 답사지로 개발 이용되고 있다 .

나. 본향당신의 계열별 특색

본향당의 당신들의 직능 및 출신을 본풀이를 분석하여 나누면 송당신계 , 산

신계 , 외래신계 , 일뤠신계 , 마을신계 , 잡신계로 나눌 수 있다 . 신의 계열49)을

보면 송당신계열 13, 산신계열 18, 외래신계열 10, 일뤠신계 4, 마을신계 4, 잡

신계 2개로 나눌 수 있다 <표 2> .

47. 제주 칠머리 당굿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1980년 11월 17일).

48. 송당 본향당의 본향제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1986년 4월 10일).

49. 본향당신의 계열 분류는 문무병은 그 직능을 가지고 산신계(농경, 목축, 사냥), 농

경신(농경, 산육), 산육 치병신, 해신계 등으로 분류하였고(문무병, 1993, 전게논문,

p .46.) 현용준은 본풀이 신화의 줄거리를 가지고 해신당계, 칠일계(일뤠당계), 팔일

계 (여드레당계), 본향당계 등으로 분류하였고 본향당계는 송당계, 한라산신계, 외래

신계, 기타로 분류하였다 (현용준, 1992, 제주도 당 신화고 , 『무속신화와 문헌신

화』(서울 : 집문당), p . 83.). 이 논문에서는 본풀이 내용과 신의 직능 및 출신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 21 -



<표 2> 본향당 현황 및 신의 계열

계열 본향당명 신명 직능 공동제 비고

송

당

신

계

교래본향당 산신또 수렵 없음

대흘본향당 산신또 수렵 없음

와흘본향당 백조도령 목축, 수렵 있음
고평동본향당 궷드르 산신또 수렵 없음
덕천본향당 가운딧도 일뤳도(문곡성) 수렵 있음

한동본향당 괴여본산국 농경 없음

송당본향당 금백주 농경 있음

하천본향당 개로육서또 어로, 농경 없음

세화(표선)본향당 문국상 상오바람웃또 농경 있음

신풍본향당 육서또 농경 없음

토산본향당 육서또 농경, 어로 있음
표선본향당 상오보름웃또 어로,잠수,농경 있음
북촌본향당 노보름한집, 용녀부인 농경,어로,목축 있음

산

신

계

선흘본향당 토주관(산신백관) 수렵 있음
월정본향당 태우또 수렵 있음
평대본향당 신선백관 농경 없음
세화(구좌)본향당 천자또, 백주또, 금상님 농경 있음
종달본향당 백주노산주 수렵 없음
우목본향당 백주노산주 목축 있음
천진본향당 백주노산주 목축, 어로 있음
전흘본향당 백주노산주 목축, 어로 있음
시흥본향당 천신님, 하로산또 농경 있음
수산본향당 하로산또 수렵, 목축 있음
신양본향당 하로산또 목축, 어로 있음
가시본향당 산신백관,구석물뇌열화주 목축, 농경 있음
예촌본향당 하로산또 수렵, 목축 없음
위미본향당 진지역하로하로산 수렵 있음
남원본향당 할로영산백관또 목축 없음
수망본향당 산신백관 목축 없음
의귀본향당 산신백관, 도깨비 목축 없음
안좌동본향동 하로산또 농업,목축 있음

외

래

신

계

조천본향당 정중부인 항해,진상고사 없어짐
함덕본향당 급서황하늘, 서물할망 어로, 산육 없음
김녕본향당 관사전부인 항해 없음
행원본향당 나주목사,궁전대용왕부인 어로,수군보호 있음
하도본향당 여리불도삼싱전 산육, 잠수 있음
면수동본향당 여씨할망 산육, 잠수 없어짐
삼달본향당 황사국사어마장군 농경 있음
온평본향당 명오부인 농경, 어로 있음
신산본향당 명오부인 농경, 어로 있음
구룡동본향당 영감또 목축 없음

일뤠

신계

동복본향당 굴묵밭일뤠중조 산육,육아,어로 있음
상도본향당 황사부인, 적사부인 산육, 육아, 없음
난산본향당 토산한집(일뤠중조) 산육, 육아, 없음
태흥본향당 소금막일뤠중조 산육,육아,잠수 있음

마을

신계

신촌본향당 큰물한집 어로, 항해 있음 포제와병행
신흥본향당 볼래낭할망(보리수할머니) 어로 없음
신천본향당 현씨일월 어로, 잠수 있음
성읍본향당 안할망(관청할망) 농경 없음

기타 와산본향당 벽력사자, 불도산신 농경, 포태 있음
조일본향당 요왕, 선왕 어로, 잠수 있음

계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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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향당의 분포

조천읍 : 고평동 교래 대흘 북촌 선흘 신촌 신흥 와산 와흘 조천 함덕

구좌읍 : 김녕 덕천 동복 면수동 상도 세화 송당 월정 종달 평대 하도

한동 행원

우도면 : 우목 전흘 조일 천진

성산읍 : 난산 삼달 수산 시흥 신산 신양 신천 신풍 온평

표선면 : 가시 구룡동 성읍 세화 안좌동 표선 토산 하천

남원읍 : 남원 수망 예촌 위미 의귀 태흥 (번호순서 : 읍(면)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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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신계열은 본풀이 분석에 따르면 (부록 2 참조 ) 소로소천국을 부신으로 , 금

백주 (金白主 )를 처신으로 그 자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열로 자녀들이 퍼져

나가 각 마을의 본향신으로 좌정하였다 . 그러나 이 자녀 신들은 소로소천국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본향당신과 금백주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신으로 대별할

수 있다 . 소로소천국은 육류신이며 수렵신50)인 데 반하여 금백주는 미식 (米食 :

쌀을 먹는 )신이며 농경신이다 . 송당본향당 본풀이를 보면 아들 열 여덟 , 딸 스

물 여덟을 두었다고 되어 있다 . 아들들 (자신 : 子神 )의 계보는 본풀이를 구연하

는 무당에 따라 다르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파악할 수 있다51). 그러나 딸

들에 대해서는 채록된 모든 본풀이에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 이 계열에

속하는 본향당은 모두 13개소이다 .

송당신계열의 본향당신들의 주 직능은 농업과 수렵을 주로 하나 농경5, 수렵

4, 목축과 수렵1, 어로와 농경1, 어로와 잠수1, 어로와 목축1 등으로 대부분 본

향당이 위치하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산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 산간 지대는

농경과 수렵이 , 해안 지방에는 어로와 잠수가 농경과 결합하고 있는 데 , 본향당

신의 원조 (元祖 )인 송당본향당신이 농경을 주 직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민 (단골 )들이나 그 본향당에 메인 무당의 필요에 의해서 변형을 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

이 송당신계열은 주로 북동부 중산간 지대에 집중되나 4개의 마을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선 지역으로의 전파가 가능한 것은 농경을 중시하여 유교

의 이념과 가장 잘 일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52). 이들 송

당신계열 본향당은 활발히 일뤠신계열(서당)과의 접촉을 하여 왔다53). 와흘본향당 ,

50. 제주도에서 수렵의 대상물은 노루, 사슴, 꿩, 너구리 등이다.

51. 현용준, 1992, 제주도 당 신화고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서울 : 집문당), pp

143- 144.

52. 표선으로 전파 통로인 신풍은 정의현의 퇴임한 아전들이 모여 형성한 마을이며

송당신의 자신 (子神)을 본향당신으로 유무속의 혼합의 본향제가 이루어졌다.(현용

준, 1993, 상게서, pp . 151- 152.)

53. 현용준, 1992, 전게서,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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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본향당 , 표선본향당, 세화본향당, 신풍본향당의 처신은 일뤠신계열 (칠일당계 )이

다 . 제주도의 본향당을 할망당 (할머니당 )54)이라 하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

한라산을 떠돌아다니다 정착한〔혈거 (穴居 ) 생활로 과거 주호 (州胡 ) 시대55)의

제주도민의 생활상을 반영〕산신계열의 본향당은 총 18개소이다 . 산신계열은

주로 한라산에서 용출한 신으로 본풀이 상에 그려지고 있으며 「 ∼하로산」 ,

「삼시벡관 (산신백관 : 山神百官 )」 , 「산신또」 , 「보로못도 (바람웃또 )」 , 「바

람운님」 등으로 불려지는 당신이다 . 본향당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은 제주도의

개국 신화인 삼성 (三性 ) 신화와 유사하다 . 이들 본향당신의 직능은 농경도 있

으나 대부분 목축과 수렵이다 . 이 본향신들 역시 일뤠신계 (서당 )와 혼인을 맺

는 등 접촉을 활발히 하나 식성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 별도로 좌정을 하거나 ,

같은 신당이라도 떨어져 있다 . 이 산신계열의 식성은 대부분 미식 (米食 )으로

일뤠신계의 식성인 육식 , 특히 돈육 (豚肉 )류와 차이가 난다 . 이 산신계의 본향

당신의 원래의 직능은 수렵이었다 . 이들 중 10개의 본향당이 해안 마을에 위치

하고 있다 . 이들 본향당은 여전히 주직능은 수렵과 목축이나 어업과 해녀의 활

동과 최근에 시설 재배 , 감귤 원예 , 겨울 채소 등이 중심 산업으로 신앙민들의

생업 (生業 )에 변화가 일어나자 신양 , 위미 , 종달 , 시흥 , 남원 , 우목 , 전흘 , 천진본

향당 등에서 직능에 변화가 일어났다 . 이와 더불어 , 신앙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

공동제의 제일과 형태도 바뀌어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계열이다 . 특히

이들 본향당신은 동촌 지역 중에서도 서부 (남원읍 )에 기원을 두었던 본향신으

로 이 지역이 감귤 산업이 주산업이 됨에 따라 본향당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8개의 신당은 농경으로 직능이 바뀌었다 . 이

들 산신계열의 직능이 쉽게 바뀌고 있는 이유는 생산 활동의 변화에도 원인이

54. 여자들이 신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육과 양육이 주 직능이기 때문이다.

55. 주호 시대는 後漢書, 東夷傳, 韓條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 髮頭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 乘船往來 貨市韓中 에서 주호국은 제주도를 가르킨다.( 고창석

편저, 1995, 『탐라국 사료집』, 신일인쇄사,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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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신앙민이 부녀자들이기 때문이다 . 즉 산신계열의

본향당신은 식성이 육류를 싫어하고 있다 . 이는 조선조의 목마에 대한 공부 (貢

賦 )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56), 식성차에 따라 일뤠신계 (서당 )의 당신을

처 (妻 )신이나 첩 (妾 )신으로 삼고 식성차에 의해 갈등을 빚어 따로 좌정하거나

하지만 , 본풀이상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만큼 산육과 육아를 주로 하는 처신

의 존재는 부녀자로 하여금 쉽게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점이 된

다 . 따라서 해안 지방의 마을에서 본향당신이 산신계열이라 해도 해녀를 중심

으로 하는 부녀자들이 신앙민이 되고 있다 .

외래신계열에 속하는 본향당은 10개소이다 . 이 외래신계열의 당신들은 거의

서울이나 강남천자국에서 들어온 영웅신으로 제주도 주민들의 고난을 극복해

줄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는 바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신들이 제주도

에 들어오는 과정을 본풀이를 통하여 보면 ① 역적으로 몰릴까바 피난 오는

것 , ② 한라산을 구경하러 오는 것 , ③ 죄 아닌 죄나 불효죄로 추방되어 오는

것 등으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본향신으로 좌정하였다 . 이들 본향

당이 분포하는 곳은 대부분 외부와의 교류가 비교적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즉 , 해안의 포구 사정이 양호한 곳 (8개소 )이나 중산간 지대라도 관도 (官道 )가

통하는 교통의 요지 (2개소 )에 있다 . 그 직능은 주로 해상 안전과 어로 , 잠수이

며 일부는 농경 , 출산과 육아의 직능을 가지기도 한다 . 이들 본향신의 식성은

미식과 육류이며 , 그 중에 남자 신의 처신이나 첩신 , 또는 부신이 없는 여성 신

인 경우 대부분이 육류신이다 . 이들 중 신산과 온평은 동일신이면서 조천 , 김녕

과 자매신이다 .

일뤠신계열57)은 「신중도」, 「일뤳중저」라 불려지며 토산에 기원을 두고 있다 .

56. 공마에 대한 지나친 중앙 정부의 요구와 공마의 사육상에 나타나는 가혹한 처벌

(관리하던 가축이 죽을 경우는 가죽을 중앙 정부 기관에 보내어 마적과 대조를 하

여 이상이 있을 시는 처벌을 하고 목자가 책임을 져야한다.)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 방편이다.

57. 칠일당 또는 서당이라고 하는 데 보통 마을의 서쪽에 있어서 서당이라고 하며 여

드레당과 함께 토산당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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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의 자부신 (子婦神 )과 외래신계의 처신과 첩신 , 산신계의 처신과 첩신이 임

신중에 돈육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남편신과 떨어져 별거하거나 남편에 의하여

귀양을 보내지는 당신이다 . 송당신계 본풀이에서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자신

(子神 )의 식성이 주육 (酒肉 )이라 표현이 되나 일뤠신계열 본풀이에는 송당의

자신들의 식성이 미식 (米食 )으로 나타나며 , 이에 따라 식성을 달리하여 추방·

별거시켜 일곱 쌍둥이를 낳았다는 줄거리를 하고 있다 . 혼자 자식을 일곱 쌍둥

이를 낳았다는 줄거리에서 유래되어 일뤠 (일곱 )신 또는 칠일신이라고 한다 . 그

리고 이 신을 섬기는 본향당의 제일은 대부분 7, 17, 27 일이다 . 이들 신의 남

편신 (부신 )은 송당신계열에서 직능이 목축신이거나 산신계나 외래신계의 남성

신들이다 . 일뤠신계의 직능은 출산과 양육으로 남편신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신당이 있거나 , 같은 당이라 하여도 이좌 (異座 )를 한다 . 그러나 본향당

신으로 좌정한 마을도 4개소이다 . 토산을 중심으로 동촌 지역의 모든 마을에는

일뤠신계의 신당이 있다 . 그 만큼 여성이 신봉하기에는 알맞은 신이나 , 유교적

인 원리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미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조선조 초기에 이

일뤠신계열은 본향당신의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본향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듯하나 세력이 미미하다 . 이들 당에서는 공동제의가 동복을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과거 성읍본향당의 당신도 일뤠신계와

송당신계가 혼합된 선앙당인 듯하나 정의 현감에 의하여 본향당신58)이 바뀌었

다 . 유림의 세력이 워낙 강하였던 난산과 같은 곳은 본향당 자체가 없고 일뤠

신계열을 포함하여 몇개의 당들이 있었는 데 1950년대 이후에 이 일뤠신계의

신당인 서당을 본향당으로 정하였다 .

마을신계 본향당은 4개소이다 . 이 본향당신은 과거 그 마을에 살다가 억울하

게 죽었거나 ,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에 봉사를 하다가 죽은 경우에 마을 사람들

에 의해 신앙되다가 본향당신으로 좌정하였다 . 성읍본향당은 주민들에게 공덕

을 베풀은 관리의 부인을 본향당신으로 삼았고 , 신흥본향당의 당신은 왜구에게

58. 조선 시대 정의현청 소재지였던 성읍의 本鄕堂에 李朝 世宗五年 本晋舍村 旌義邑

地 設定 初代縣監 縣守護神 仰尊官民 一致奉安 이란 당시 해설문이 현존.

- 27 -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처녀신이며 , 신천본향당의 당신은 병들어 죽은 처녀 무

의신이면서 현씨의 씨족신이다 . 신촌본향당은 여기에 거주하면서 뱃일에 종사

하였던 이를 본향신으로 삼았다 . 이들 본향당신들의 직능도 그 마을의 자연 환

경과 이에 따른 생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 .

기타로 분류된 본향당신은 연구자의 분류 기준에 의해 나누지 못한 계열로

공통적인 유사성을 찾아내지 못한 본향당이다 . 여기에 해당하는 본향당은 2개

소이다 . 와산본향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 (天神 )계통이며 , 조일본향당은 해신

계통이다 .

다. 본향당의 위치와 형태

제주도 동촌 지역 본향당들이 위치는 마을을 기준으로 마을 안 과 마을의 가

옥과 인접한 마을 옆 ,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마을 밖 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 또한 그 위치에서도 어떤 곳에 신당이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

라 숲 , 동산 , 해안 ,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 .

<표 3> 본향당의 위치와 형태

※ 파괴된 신당 2개소는 제외했음

계열별

위 치 형 태

마을 밖 마을 옆 마을 안 소

계
수목 제단 당집

숲 동산 해안 기타 숲 동산 해안 기타 숲 동산 해안 기타

송당신계 5 4 2 1 1 13 4 3 6
산신계 6 1 3 1 3 4 18 7 2 9
외래신계 1 1 1 1 1 1 1 1 8 1 7
마을신계 1 1 2 4 1 1 2
일뤠신계 2 1 1 4 2 2
잡신계 1 1 2 1 1
소계 12 8 3 4 5 2 6 5 1 3 49 14 10 25

계 27 18 4 4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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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민의 거주지인 마을밖에 27개소로 가장 많고 , 마을과 인접하여 있는 곳

은 18개소 , 마을 안이 4개소이다 . 마을과 인접하여 있는 신당들도 원래는 마을

밖이었으나 마을이 확대하면서 지금은 마을의 가옥들과 인접하게 되었다 . 이들

신당들은 숲속에 있는 것이 17개소 , 동산에 있는 것이 11개소 , 해안에 있는 것

이 9개소 , 기타 12개소이다 .

이렇게 신당들의 위치를 보면 위치 상의 일정한 유사점이 나타나지는 않는

다 . 그러나 이 신당들은 가급적 신성스러움을 더하고 , 조용함을 위한 곳에 위치

하고 있다 . 또한 숲속이나 동산 , 해안에 위치하여 경작이 가능한 경지를 잠식하

지 않는 경제적인 장소이기도 하며 , 경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 신당은 없다 .

직능과 관련지어 볼 때 , 어로와 잠수의 직능의 신당은 반드시 해안가에 위치하

고 있으나 다른 직능에서는 어떠한 유사점이나 공통점이 없다 .

이러한 위치로 볼 때 , 과거에는 이 신당으로 접근이 불편하였으리라 추측이

되나 현재는 마을마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로를 포장하고 ,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본향당들의 신당 형태를 보면 수목 (樹木 )형 (신목 (神木 ) 즉 당나무 ), 제단형 ,

당집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수목형의 신당이 14개소 , 제단형이 10개소 , 당

집형이 25개소이다 .

수목형은 신목 (神木 )이 한 그루 또는 몇 그루로 이루어진 형태로 대개 팽나

무나 녹나무 , 구룬비나무 등의 낙엽수나 상록수들이며 , 침엽수는 없다 . 이들 나

무들의 수령 (樹齡 )은 대부분이 500여년 정도 되는 고목들이나 , 이제야 신당을

복구한 경우에는 수령 (樹齡 )이 수십년 정도이다 . 이러한 신목에는 지전 (紙錢 )이

나 물전 (物錢 )59)으로 장식한다 .

제단형은 돌담이나 콘크리트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형태로 신목이 제거된 신

당들에서 나타난다 . 간단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돌담으로 쌓았다 .

59. 지전은 한지를 짤라 낸 것으로 일종의 돈(노자:路資)를 상징하며, 물전은 빨강, 파

랑, 노랑 등 3색의 천으로 신당을 장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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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단형은 대부분 최근에 복구가 이루어진 당의 형태이며 , 약간 유교의 영향

을 받았으리라 추정이 된다 . 그 모습이 유교식인 포제단 ( 祭壇 )과 유사하다 .

이러한 신당들은 공통적으로 유교식의 위패 (位牌 )를 모시고 있다 .

당집형은 당집이 건축되어 있는 신당으로 당집의 크기는 50여명이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큰 것에서부터 4- 5명 정도 앉아 있을 만큼 작은 것 등 다양하다 .

그러나 대부분 규모가 크며 , 본향제의가 이루어지는 신당들에는 신앙민들이 공

동으로 부담하여 대부분 당집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당집형은 신앙민들의 신앙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아지리라 여겨

진다 . 당집 내부는 본향당들에 따라 다르나 위패나 신상 (神像 )60)을 나무로 조

각하여 안치하기도 하고 , 신령 (神靈 )이 깃든 물건을 모시기도 한다 .

이러한 신당의 형태는 수목형이 보다 원시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제

단형으로 , 제단형이 당집형으로 바뀌어 왔다 . 그러나 최근에는 수목형에 제단과

당집을 결합하는 형태로 수목을 보호하고 신앙 행위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

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60. 신풍, 송당, 표선본향당에서는 위패를, 수산, 구룡동본향당에서는 신상을, 溫坪, 성

읍본향당에는 신물을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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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당신계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

가. 송당신계의 확대

송당신계는 송당본향당의 본향당신인 금백주와 소로소천국 사이의 자녀신들

이 당신으로 좌정한 본향당들로 모두 13개소이다 <표 4> .

<표 4> 송당신계 본향당

본풀이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파악61)하여 보면 송당본향당신의 자신 (子神 )들

로 덕천은 첫째 아들 , 성읍은 둘째 아들 , 신풍은 셋째 또는 일곱째나 여섯째 아

들 , 교래는 넷째 아들 , 한동은 여섯째 아들 , 북촌은 일곱째 아들 , 대흘은 아홉째

또는 일곱째 아들 , 김녕은 일곱째 또는 여섯째 아들 , 고평동은 열째 아들 , 와흘

61. 본풀이를 구송하는 무당에 따라 아들의 순서와 좌정처에 혼동이 나타나고 있음.

본향당명 본향당신 직능 공동제 식성
마을의

주산업

구술자

현용준본 진성기본

송당본향당 금백주 농경 있음 미곡 농경, 목축 남무 고대중 남무 이상문

교래본향당 산신또
수렵 ,

농경
없음 미곡 목축, 관광 남무 김오생 남무 김오생

대흘본향당 산신또 수렵 없음 육류 농경, 목축 남무 김오생 남무 김만택

와흘본향당 백조도령
목축 ,

수렵
있음 미곡 농경, 목축 남무 김오생 남무 김만택

고평동본향당 궷드르 산신또 수렵 없음 육류 농경, 목축 남무 김오생 남무 김오생

덕천본향당
가운딧도 일뤠

도(문곡성)
수렵 있음 육류 농경, 목축 남무 정두생 남무 정두삼

한동본향당 괴여본산국 농경 없음 미곡 농경 남무 허정화 남무 허정화

북촌본향당
노보름한집

용여부인

농경 ,

어로 ,

목축

있음 미곡
농경, 어로,

잠수
남무 박인주 남무 박인주

신풍본향당 육서또 농경 없음 미곡 농경 여무 김도화 여무 홍매화

토산본향당 육서또 농경 있음 미곡 농경 남무 신명근 남무 강만원

표선본향당 상오보름웃또
어로 ,

잠수
있음 미곡

농경, 어로,

잠수
남무 신명근 남무 신명근

하천본향당 개로육서또
어로 ,

농경
없음 미곡 농경 남무 신명근 남무 정두산

세화본향당
문국상 상오보

름바람웃또
농경 있음 미곡 농경 여무 신명옥 여무 신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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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한번째 아들 , 표선은 열 여섯째 아들로 그 계보가 나타난다 . 그리고 표선

본향당의 자신 (子神 )인 하천은 표선의 장남 , 세화는 표선의 둘째 아들 , 토산은

표선의 셋째 아들의 계보로 파악된다 .

<그림 3> 송당신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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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송당신계열 본향당의 직능은 기원지인 송당본향당에서는 부신 (夫神 )인

소로소천국은 수렵 , 주신 (처신 )인 금백주는 농경의 직능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

키나 결국 농경신인 모신이 본향당신으로 좌정하여 농경을 주 직능으로 하나

(부록 2 송당본풀이 참조 ),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산 활

동을 반영하여 목축 , 수렵 , 어로로 직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송당본향당신

이 미곡 (쌀 )의 식성을 가지나 확대되는 과정에서 육류로 식성의 변화가 나타나

기도 한다 .

1400년 이전에 이미 송당신계는 송당을 기원지로 하여 교래 , 북촌 , 한동 , 성

읍으로 확대가 일어났다<그림 3> . 북부 중산간 지역에 있는 교래본향당신의

주직능은 목축이고 이 지역에는 교래와 송당을 연결하는 곳에 목마장인 황태

장이 위치하였고 , 교래의 남쪽으로는 산장 목장62)등 목마장이 위치함에 따라

그 지역의 생산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 교래는 송당과 인접하여 하나의 마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접촉적인 전파의 양상으로 송당신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

북부 해안 지방의 북촌은 포구 사정이 비교적 양호하며 , 구석기와 신석기 유

적이 발굴이 된 지역이다 . 1150년대에 설촌이 되어 이미 고려 시대부터 김녕과

함덕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 예로부터 어로

와 잠수가 중심이다 . 북촌본향당의 당신의 신명은 노보름한집으로 목축이 주

직능이나 직능의 어로와 잠수인 용여부인을 처신으로 하여 북촌의 생업 환경

인 어로 , 잠수 , 목축을 반영하고 있다 . 북촌은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가 주요 성

씨를 이루는 점으로 볼 때 송당신계의 확대에 김해 김씨들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 그러나 이 북촌에서는 신당이 두 곳으로 나누어 해안에는 용여부인의 신

당이 , 마을 안에는 노보름한집 신당이 있다 .

62. 세종 11년 (1429년)에 설치한 목장으로 현재의 남원읍, 表善면, 朝天읍, 구좌읍의

중산간 지대의 녹산장, 상장, 침장의 3개의 목장을 일컬은다. 현재는 한진 그룹이

제동 목장을 만들고, 대한 항공 비행 훈련장이 있다.

- 33 -



한동은 해안의 마을이나 농경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 이에 따라 직능도 생산

환경을 반영한 농경이며 식성도 미곡 (米穀 )이다 . 이 송당신계는 김녕으로도 확

대가 되나 외래신계에 흡수당하여63) 김녕본향당의 양자가 되어 기득권 층들과

융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 당신은 영웅적인 행동을 하며 , 식성은 김녕본

향당신과 같은 육류이다 . 이 양자가 당신으로 좌정한 당을 괴뇌기당64)이라 하

여 주민들이 중히 여기며 사신 (蛇神 ) 신앙의 요소65)를 가지고 있다 .

송당신계열은 송당을 중심지로 하여 남쪽으로 성읍에도 확대하였다 . 현재의

성읍본향당은 마을신계이나 , 과거 성읍의 구본향당인 선앙당 (시선당 )의 본풀이

를 보면

낳는 날은 생산 , 죽는 날은 물고 (物故 ) , 호적 장적 차지하던 신도 본향 한

집은 일곱곱이 여덥째 저 바라못도 . 삼천병마 , 문호부인 , 초깃발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 726.)

일곱곱이 여덥째 저 바라못도 . 삼천병마 , 문호부인 , 초깃발 등으로 신명이

복잡하다 . 현용준은 이 신명에서 당신을 송당의 삼남으로 분류 해 내고 있어66)

성읍에서도 일정 기간 송당신계의 신당인 선앙당을 본향당으로 삼았다가 정의

현의 현청 소재지가 되면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67).

이 시기에 확대된 지역으로는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가 대부분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혈연적인 이동을 하면서 북촌에서는 전주 (全州 ) 이씨 (李氏 ), 윤씨

와 한동에서는 좌씨 , 여산 (礪山 ) 송씨 (宋氏 ) 등이 나중에 입촌 (入村 )하면서 지

연적으로 서로 융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성읍에서는 곡산 (谷山 ) 강씨 (康

氏 ), 전주 (全州 ) 이씨 (李氏 ) 등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본향당신이 바뀌었으리라

63. 진성기, 1993, 당신의 유형 ,『제주도무속론고』(제주민속연구소), p . 126.

64. 진성기, 1991, 괴뇌깃당 본풀이,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p . 371- 377.

65. 진성기, 1991, 상게서, 김녕당 본풀이 , pp . 380- 381.

66. 현용준, 제주도 당 신화고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p . 143.

67. 조선 시대 정의현청 소재지였던 성읍의 本鄕堂에 李朝 世宗五年 本晋舍村 旌義邑

地 設定 初代縣監 縣守護神 仰尊官民 一致奉安 이란 당시 해설문이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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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 곡산 강씨와 전주 이씨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입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청의 필요와 결부되어 본향당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

교래 , 한동 , 성읍은 송당과 인접하여 접촉적인 전파의 양상으로 확대되었고

경사가 완만한 중산간 지대를 점하고 있다<그림 3> .

조선이 건국 된 후 인구의 증가 등으로 마을이 설촌이 되면서 송당신계의 확

대가 일어났다 .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송당신계는 신풍 , 표선 , 토산 , 세화 등으

로 확대하였다 . 송당신계는 성읍을 거쳐 신풍과 표선으로 확대가 이루어졌는

데 , 성읍은 송당과 관도로 6km정도 떨어져 있고 , 신풍과는 3km 떨어져 있어

확대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본향당은 변했다 .

표선에서 2차 확산중심지를 이루면서 토산 , 세화로 표선본향당신의 자신 (子

神 :송당의 손자신 )들이 확대되었다<그림 3> . 이들 확대에 송당신의 자신 (子

神 )들의 서열은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 보이며 제 각각 그 마

을 본향신으로서 영웅적인 면을 본풀이에 그려 놓아 자신 (子神 )의 마을의 본향

신이 위대한 측면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 특히 토산은 토산당이라 일컬어지는

일뤠신계와 여드레신계의 기원지이나 송당신계가 본향당으로 좌정을 하였다 .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식성이나 직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역시 처신들

과는 식성차에 의한 갈등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 이 지역의 주요 성씨를 보면

김해 김씨가 주를 이루나 신풍에서는 군위 (軍威 ) 오씨 (吳氏 )와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 곡산 (谷山 ) 강씨 (康氏 ), 표선에서는 남양 (南陽 ) 홍씨 (洪氏 ), 여산 (礪山 )

송씨 (宋氏 ), 청주 (淸州 ) 한씨 (韓氏 ), 세화에서는 양천 (陽川 ) 허씨 (許氏 ), 연주 (延

州 ) 현씨 (玄氏 ), 토산에서는 광산 (光山 ) 김씨 (金氏 ), 제주 (濟州 ) 부씨 (夫氏 ) 등이

주를 이루면서 서로 지연적으로 융화함을 보여 주고 있다 .

16세기 이후 송당신계는 기원지인 송당에서 북쪽의 중산간 지대인 고평동 ,

와흘 , 대흘 , 덕천으로 확대하고 , 남쪽으로는 표선에서 하천으로 확대하였다 .

고평동 , 덕천에서는 식성이 육류로 바뀌었다 . 이들 본향당에서 식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들이 공마의 부담68)이 줄어들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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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이 되고 본향당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 화전촌인 대흘과 와

흘 , 고평동 , 덕천은 수렵이 병행이 되는 곳이었다 . 대흘에서 고평동으로 연결되

는 지역은 목마장으로는 부적절한 지역으로 노출된 암반이 널려 있고 평지가

적으며 강수량도 부족하여 초지 조성이 곤란하나 한라산 지역과는 근거리에

위치하여 수렵이 용이하다 . 따라서 그 직능도 수렵과 농경이다 .

그러나 같은 시기라 하여도 하천에서는 직능과 식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하천은 신풍과 한 마을이었으나 행정 구역의 분리에 따라 표선본향당에

서 가지 갈라 본향당을 설립하면서 부신 (夫神 )의 직능과 식성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

이 지역의 주요 성씨를 보면 대흘은 청주 (淸州 ) 한씨 (韓氏 ),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 와흘은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 덕천은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 여산 (礪

山 ) 송씨 (宋氏 ), 풍양 (風陽 ) 조씨 (趙氏 ),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 등이 주를 이루

어 역시 김해 김씨의 혈연적인 이동에 대해 다른 성씨들과 지연적으로 정착하

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송당신계열의 본향당의 신앙민들은 농경민으로서 , 산신계열 본향당의 신앙민

들이 목축 , 수렵에 의한 이동보다 이동이 적어 산신계열 만큼 공간을 확대하지

는 못했다 . 남쪽으로 세력권 확대는 성읍 , 신풍과 표선으로 먼저 이루어진다 .

신풍은 하천 , 신천과 한마을로 과거 정의현의 퇴임한 아전들이 모여 사는 곳으

로 비교적 미신적인 요소가 덜한 송당신계를 본향신으로 삼았고 , 유교식과 무

속의 혼합 형태의 본향제69)를 실시하여 왔다 . 표선으로 송당신계열이 전파되어

표선의 자신 (子神 )이 같은 행정구역 (정의현 동중면 )인 세화 , 토산 , 하천으로 확

대되면서 표선은 2차적인 확산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이러한 송당신계열

의 전파 형태는 계층적 전파의 형태로 공간을 확대하였다 . 송당신계는 수산과

68. 공마의 부담은 효종 이후 공마 헌신 김만일의 후손이 감목관을 맡아서 세습하면

서 관리하면서부터 줄었다 ( 김봉옥, 1990, 전게서, p .130.).

69. 현용준, 1992, 제주도 당 신화고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서울 : 집문당), pp

15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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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을 경계로 산신계열에 의하여 차단이 되고 행정 구역의 영향을 받아 더

이상 공간적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읍에서 투과적 장애 (permeable

barriers )70)를 , 수산과 토산에서는 흡수적 장애 (absorbing barriers )를 받았다 .

또한 송당신계열은 곳곳에서 일뤠신계열을 처신이나 첩신으로 두는데 식성

차이로 거의 합좌하지는 않고 있다 . 이러한 일은 와흘 , 한동 , 신풍 , 교래 , 대흘 ,

세화 , 토산 , 표선 등의 본향당에서 나타난다 . 일뤠신계 (칠일당신 )열의 당신들은

육식 (돈육 )을 하는데 이러한 식성의 차이로 따로 신당을 두든지 , 같은 신당에

서도 이좌 (異座 )하고 있다 . 송당신계열은 주로 관도를 따라 확대를 하여 남서

부에서는 토산을 경계로 일뤠신계열과 접촉을 하면서 서쪽으로 더 이상 확대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북쪽에서는 산신계열이 전파되어 옴에 따라 수

산과 세화 (구좌읍 )에서 산신계열과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 .

수산 본향당의 본풀이

(전략 )

오백장군 오백선생 구경하여 차츰 차츰 내려오다 보니 , 송당으로 내려와서

금백주를 대부인으로 삼고 사는 데 , 대부인이 목이 말라서 움푹 괸 데 물

을 먹다가 돼지털이 코에 박혀 피가난다 . 집에 돌아 오니 남편이 부정하다

말을 하는 데 부정이 만만하다 . 대정 마라도로 귀양 정배 보내라

(중략 )

어머니와 아버지가 송당에서 살아 봐도 할 일이 없어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어 나와 좌우를 살펴보니 수산 울뤠마루가 좌정할 만 하다 하여

(후략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 687- 688)

70. 문화 전파의 장애는 흡수적 장애 (ab sorbing barr ier s ), 편의적 장애(r eflect ing

barr ier s ), 투과적 장애 (perm eable barr ier s )로 나눈다. 흡수적 장애는 전파를 조금

도 허용하지 않은 장애이며, 편의적 장애는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비껴 가게 하는

장애며, 투과적 장애는 일부만의 전파를 허용하며 장애 작용을 하기는 하되 일부

만 더디게 또는 약하게 하는 장애로 여과적 장애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의 배후에

서 재 전파가 나타나기도 한다.(임덕순, 1995, 문화지리학, 법문사, pp . 74- 75)

- 37 -



에서 한라산에서 내려와 송당본향당의 여신 금백주를 처로 삼아 살다가 자손

들에게 송당을 물려주고 수산으로 너머 왔다는 줄거리로 보아 수산에서는 산

신계와 송당신계의 접촉이 매우 활발하여 산신계열과 송당신계열의 구분이 모

호해지고 수산본향당에서는 하로산또와 금백주를 부부 신으로 신위를 만들어

신앙하고 있다 . 이는 수산과 송당 사이에 주민들의 이동이나 무당의 이동이 활

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 이를 통하여 송당본향당신의 명성이 주로

산신계에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송당본향당의 본풀이에서는 수산

의 하로산또의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산신계가 송당신계의 특성을 많

이 받아들였다고 보여진다 .

한편 세화본향당의 본풀이

(전략 )

천자또는 한라영산 지질 개 백록담서 솟아날 때 , 무운동자 유자키로 솟아

나서 큰 성님은 신선백관 이내몸은 천자

(중략 )

십오세가 되어 백주가 눈물로 세수하면서 하직하니 입던 의복을 싸고 하

녀를 앞세워 천기를 짚어 보니 외조부모님이 제주 한라산에 산다 하여 외

조부님을 찾아 남방국을 향하여 온다 .

(중략 )

백주님과 부부간 되어 한달 두달 살아가니 피골이 상접하는고 백주님이

말씀하되 낭군님아 낭군님아 , 어찌하여 전에 얼굴 전의 기상이 없습니까 ?

전에 먹던 술과 안주를 참으니 피골이 상접합니다 .

(후략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p. 388- 393)

에서 본향당신인 미곡신인 천자또와 천자또의 손녀신인 백주 아가씨와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금상님과 같이 동좌하는 줄거리에서 송당본향당신인 백주의 신

명이 등장하고 육류신인 금상님이 같이 한 당에 동좌하는 줄거리 또한 송당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

이렇게 세화나 수산에서 송당본향당의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이 지역의 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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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이 송당과 활발히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 이러한 접

촉은 주민 (신앙민 )의 왕래나 당에 메인 무당들이 본향당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

는 중에 본풀이를 서로 섞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

나. 송당신계의 확대 요인

본향당은 설촌을 바탕으로 하고 설촌이 이루어지면 본향당이 설립이 된다 .71)

따라서 설촌이 이루어진 요인들이 곧 본향당의 설립 요인이며 , 설촌에 따라 본

향당 세력권이 확대되는 것이다 .

원래 제주도 동촌 지역의 본향당들은 일뤠신계의 당신을 본향신으로 삼았으

리라 추정이 된다 . 이 일뤠신계는 제주도 전역에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제주도 신앙의 전형으로 여겨지며 특히 동촌 지역의 모든 마을에

분포한다72). 그러나 유교가 국가 이념인 조선이 건국되고 유교가 확대되면서 ,

유교의 이념에 가장 잘 합치가 되는 당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일뤠신계는 이러

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송당신계와 산신계의 처신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송당신계의 기원지인 온당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토심이 깊고 강우가 많아

일찍부터 농경과 목축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다 . 또 경사가 완만

하고 천미천 상류에 봉천수가 고인 비교적 큰 웅덩이의 용수를 이용할 수 있

고 , 한라산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제주도에서

설촌이 가장 빠른 마을로 대략 서기 450년경에 이미 주민이 거주가 시작된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온당에서 교래로 이르는 지역은 동서로 송당목장 , 제동목장 ,

한양목장 , 조천목장 , 경마훈련장 등이 입지하고 있어 제주도의 주요 목장 지대

를 이루고 있다 .

송당신계열의 확대에 영향을 준 요인은 중앙 정부의 공부 제도였다 . 태조 7

71. 문무병, 1993, 제주도 당 신앙 연구 ,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

72. 문무병, 상게논문,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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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398년 ) 3월에 우마적을 만들어73) 말 4,414필 , 소 1,914두를 명시하였고 , 태

종8년 (1408년 ) 9월에는 제주에서도 공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말과 소를 공

물 (貢物 )로 지정하였다74)(이는 후에 馬政으로 바뀐다 .) 이는 우마의 관리에 가

혹하리 만치 책임을 지게 되어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관리나 주민들이 거

의 육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또한 , 육산 (陸産 )공물에 표고 ,

약초를 포함하고 , 세조 원년 (1455년 ) 12월에는 귤을 포함하였고75), 중종21년

(1526년 )에 이수동 목사에 의하여 방호소에 과원을 설치하여 군인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서 개인의 집에 있는 귤나무까지 공납의 대상으로 삼았다 . 또

한 해산물로 전복 (全鰒 ), 오징어 , 대모 (玳瑁 ), 나전복갑 (螺全鰒胛 )을 포함하였다 .

이러한 공부 제도에 따라 10소장의 국둔마 목장을 설치하여 이 지역에 1소장

(구좌읍 ), 2소장 (조천읍 ), 9소장 (남원읍 ), 10소장 (표선면 )이 들어서게 되었고 ,

1659년에 이와는 별도로 천미장 (성읍 ), 황태장 (온당에서 교래에 이르는 지역 ),

우도장 (우도면 ), 산장 (녹산장 , 상장 , 침장 ) 등의 목장이 마련이 되었다 . 이에 따

라 직능의 농경인 송당신계열은 목장의 설치에 따라 온당에서 교래로 확대되

었고 그 직능에 목축을 더하였다 .

행정 구역이 개편에 따라 성읍이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가 되고 정의현에서

퇴임한 아전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곳으로서 신풍이 설촌이 되고 , 이 지역으로

군위 (軍威 ) 오씨 (吳氏 )등의 유림이 이주하면서 송당신계 본향당이 신풍에 설립

되었다 . 그러나 행정 구역의 분리76)되면서 신풍에서 하천이 갈라지고 , 왜구의

침입에 따라 해안에 연대 (燃臺 )가 설치되고 이곳에 신천이 설촌이 되어 신풍은

3개의 마을로 분리가 되었다 . 신천과 신풍은 정의현의 좌면에 속하고 , 하천은

중면에 속하게 되면서 면소재지에 해당하는 표선 본향당의 자신 (子神 )을 본향

73. 제주문화방송, 1986, "태조7년(1398년) 3월 기사조", 『탐라록』, p . 23.

74. 제주문화방송, 1986, 상게서, 태종8년 (1408년) 9월 정사조 , p . 36.

75. 제주문화방송, 1986, 상게서, "세조 원년 (1455년) 12월 병인조", p . 157.

76. 동서부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행정의 하위 단위로 동서방리를

실시하고 인구 관리 책임자인 약정을 두었다.(제주도,『제주도지』권 1, p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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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맞아 본향을 설립하여 온당의 손자신이 된다 . 특히 하천은 방리제에 의

하여 분리 (分里 )가 되면서 정의현의 좌면에 속한 신천과 갈등이 많았다 .77) 마

을간의 경계 문제 , 해상에서 조업 구역 경계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신천은 완

전히 다른 설촌의 조상신 즉 마을신계를 당신으로 본향당을 설립했다 .

표선본향당은 송당본향신의 막내아들로 이 본향당의 자신 (子神 )들이 좌정한

세화 , 토산은 인근 거리상에 분포하며 같은 정의현 중면이라는 행정구역의 영

향을 받았다 .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인구의 증가78)와 왜구의 해안 침입 , 농경지의 지력

소모와 목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 목마장이 축소되면서 한라산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북부 중산간 지대에 화전 취락이 나타나고 , 이곳으로 해안의 주민이

이동79)하게 되었다 . 이 때 설촌이 된 마을은 와흘 , 덕천 , 고평동 , 대흘 등이며

제주도 취락 입지에서 해발고도의 상한선을 이루고 있다 . 이 화전 취락들에도

송당신계가 확대 되었는 데 이 마을들에는 광산 (光山 ) 김씨 (金氏 )와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 청주 (淸州 ) 한씨 (韓氏 ) 등이 이주하여 갔다 .

이들 송당신계는 조선조의 공부 제도와 행정 구역의 변화 , 관도의 개설 , 농경

지의 개간에 따라 생업 활동이 변하였고 , 이에 따른 주민의 이동과 설촌에 의

해 세력권을 확대하였다 .

77. 하천리, 1995, 『냇끼 (하천리향토지)』, p .41.

78. 천재 외에 흉적의 약탈과 무리한 신공과 공납의 요구는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 대량의 이도자들이 있어 1629년 (인조7년)에 출륙금지령을 내리고,

1834년 (순조29년)에야 해제를 하였다. (인조실록 7년(1629년) 8월 을축조.)

79. 해안의 주민은 중산간 지대의 주민보다 수산물 (水産物) 공납의 의무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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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송당본향당의 제단

<사진 2> 와흘본향당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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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신계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

가. 산신계의 확대

산신계열은 목축을 주직능으로 하여 1400년 이전에 예촌본향당에서 안좌동, 수

산, 수망, 종달, 가시, 선흘, 월정으로 확대가 이루어졌고, 14세기와 16세기에 걸쳐

시흥, 위미, 세화로, 17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의귀, 남원, 하우목(소섬) 1900년대

이후에 평대, 하우목당에서 천진, 전흘로, 수산에서 신양으로 확대가 이루어졌다.

산신계의 본향당은 총 18개소이다 <표 5> .

산신계는 <표 5>에 나타나는 당신명처럼 신명이 다양하여 혈연적인 계보를

유지하는 송당신계와 같이 계열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그러나 본풀이 상에서

나타나는 신명을 보면

첫째는 하로영산 동남밭에서 솟아오른 백관님입니다 . (예촌본향당 )

하로산또가 처음 중국에서 한라산에 귀양오라 (수산본향당 )

한라산 지질 개서 솟아난 토조관 (시흥본향당 )

동마매기 서마매기 진지역하로하로산 삼천백마 (위미본향당 )

거믄머들에서 내려온 본도한집 백주노산주 (종달본향당 )

할라영산 지질 개 백록담 무위이화 (無爲而化 ) 솟아나니 천자님이

(세화본향당 )

신선백관 하늘문장 (평대본향당 )

저산국 바람웃도 할라영산 백관또 (남원본향당 )

넉시오름 상칼퀴 삼신선또 (의귀 )

올라 삼신선 내려 삼백관또 (수망본향당 )

구렁마루 하로하로산또 사요수 올라 삼신산 내려 삼백관 (가시본향당 )

알善屹 당동산 좌정한 한집님은 한라산 동쪽 어깨에서 솟아나

(선흘본향당 )

와 같이 산신백관 , 백주노산주 , 하로산또 , 신선백관 등의 신명이 나타나 종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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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목 , 천진 , 전흘을 제외하면80) 모두 한라산과 관련하여 출생이나 좌정처를 설

명하고 있어 같은 계열로 볼 수 있고 직능도 유사하다 .

1400년 이전에 산신계는 예촌을 기원지로 수망 , 안좌동 , 가시 , 수산 , 종달 , 선

흘 , 월정 , 평대로 확대가 일어났다 . 수망 , 가시 , 안좌동 , 선흘은 서로 연결이 되

는 지역으로 목마장이 설치가 되어 산장 목장이 위치하여 있던 곳이다 . 이곳에

서 직능은 수렵이 없어지고 생업 활동을 반영하여 목축과 농경이다 . 식성의 변

화도 나타나지 않아 미곡 (米穀 )을 주 식성으로 한다 . 수망은 경주 (慶州 ) 김씨

(金氏 )가 주를 이루며 안좌동은 동래 (東萊 ) 정씨 (鄭氏 )가 주 성씨이고 , 가시는

안좌동에서 이주한 동래 정씨와 고려말의 유신인 한천 (韓 )이 정착하면서 청

주 (淸州 ) 한씨 (韓氏 ), 군위 (軍威 ) 오씨 (吳氏 ),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 등이 주성

을 이룬다 . 수망과 가시 , 안좌동은 점차 이시기에 농경과 목축을 겸하였다고 여

겨진다 .

선흘과 월정본향당은 다른 산신계열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며 영역

을 분할하고 있다 . 선흘은 본격적인 목축이나 농경의 목적보다는 관도의 개설

에 따라 나타난 마을이다 . 이곳에서 주 직능은 농경이며 목축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 . 단지 이곳은 공마 (貢馬 )를 조천과 김녕으로 이동시키는 수송로 상에 발

달한 일종의 주막촌이며 , 동촌 지역에서는 비교적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목재

의 공급지이다 . 식성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며 , 선흘본향당의 본풀이에서

(전략 )

한라산 동쪽 어깨서 솟아나 영실 기암으로 도큰도루로 통하여 산혈 물혈

을 따라 차차 아래로 내려 윗 밤악의 세안상도 좋아지고 알 밤악의 등불

초롱도 좋아져 선흘 숲의 애기씨 선왕과 갈라 사는 (후략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 . 370.)

선왕 (船王 )은 선박 건조용 목재 공급지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 여기에는 우리

나라 최대의 난대림 숲 (善屹곳 이라 한다 .)이 있어 마을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

80. 이들은 모두 종달본향당에서 가지 갈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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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른 산신계의 신당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독립적인 발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

<표 5> 산신계 본향당

본향당명 본향당신 직능 공동제식성
마을

주산업

구술자

현용준본 진성기본

선흘본향당
토주관

(산신백관)
농경,수렵 있음 미곡농업 남무 고명선 남무 고명선

세화 (구좌)

본향당

천자또,백주또

금상님
수렵,목축 있음 미곡농업 남무 고대중 남무 고대중

종달본향당 백주노산주 수렵,목축 없음 미곡
농업 ,어로 ,

잠수
남무 정태언 여무 김병생

안좌동본향당 하로산또 농경,목축 있음 미곡농업, 목축 남무 한백 없음

시흥본향당
천신님, 하로

산또
농경,목축 있음 미곡농업, 잠수 남무 허정화 여무 이백남

수산본향당 하로산또 농경,목축 있음 미곡농업, 목축 여무 조옥선 여무 조옥선

신양본향당 하로산또
농경 ,어로 ,

잠수
있음 미곡농업, 잠수 없음 여무 양정순

예촌본향당 산신백관 수렵,목축 없음 미곡농업 남무 고남진 남무 고남진

위미본향당
진지역하로하

로산
목축 있음 미곡농업 여무 신금년 여무 신금년

남원본향당
할로영산백관

또
목축 없음 미곡농업 여무 신금년 여무 신금년

수망본향당 산신백관 목축 없음 미곡농업 남무 고남진 남무 신명근

의귀본향당
산신백관도깨

비
농경 없음 미곡농업 여무 신금년 남무 신명근

가시본향당 산신백관 농경 있음 미곡농업, 목축 남무 한백 남무 신명근

우목본향당 백주노산주
목축 ,어로 ,

잠수
있음 육류어로, 잠수 여무 이백남 여무 고경순

천진본향당 백주노산주
목축 ,어로 ,

잠수
있음 육류어로, 잠수 없음 여무 이순녀

전흘본향당 백주노산주
목축 ,어로 ,

잠수
있음 육류어로, 잠수 없음 남무 강봉언

월정본향당 테우또 농경 있음 미곡농경, 잠수 남무 이중춘 여무 김병생

평대본향당 신선백관 농경 없음 미곡농경 여무 박산홍 여무 김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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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은 해안 마을임에도 농경이 주여서 본향당신의 직능도 농경이다 . 그러나

월정본향당본풀이

(전략 )

산중 산앞 꿩 사냥 , 매 사냥 , 주치 (새의 일종 ) 사냥 하노라 하니 (후략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 . 370.)

에서 꿩 , 매 , 새 등을 사냥하는 것으로 보아 육류 중에서 돈육 (豚肉 ) 등

사지 (四肢 )가 있는 것만 싫어하고 그 이외에는 싫어하지 않고 있어 월정 남쪽

의 산신계가 순수한 미곡신임에 대해 식성에 나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선흘에는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와 순흥 (順興 ) 안씨 (安氏 )가 주를 이루고 , 월

정에서는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가 주를 이룬다 .

수산은 설촌이 1150년대로 추정이 되며 고려말에 수산평에 목마장이 만들어

져 목마의 중심지가 되었다 . 주로 동래 (東萊 ) 정씨 (鄭氏 ), 군위 (軍威 ) 오씨 (吳

氏 ),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가 주 성 (姓 )을 이루며 예촌에서 제주 고씨가 이동함

에 따라 확대되었으리라 추측이 된다 . 이 수산에서 종달로 확대가 일어났다 .

종달의 주요 성씨가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와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인 데 주

로 제주 고씨는 산신계의 당신과 관련이 있고 김해 김씨는 송당신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종달에서 신명이 백주노산주에서 백주는 송당본향신인

금백주 (金白主 ), 산주는 산신계의 신명으로 두 성씨에 의한 신명이 섞여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아 두 성씨간에 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이 건국 된후 16세기까지 산신계는 시흥 , 위미 , 세화로 확대되었다<그림

4> . 수산에서 시흥으로 , 예촌에서 위미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직능에 수렵이

완전히 사라져 목축과 농경으로 바뀐다 . 위미의 주요 성씨는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와 군위 (軍威 ) 오씨 (吳氏 ),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이며 , 시흥의 주요 성씨

는 청주 (淸州 ) 한씨 (韓氏 ),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 등이다 . 그러나 시흥과 위미

에서는 목축의 기능이 그렇게 강한 곳이 아니라 본풀이 내용이 산만하고 주

직능 파악이 곤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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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신계의 변천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산신계는 의귀 , 우도 (소섬 : 현재의 우목당 ), 남원으

로 확대가 되었다 . 의귀는 조선 후기 목마의 중심지이며 광산 (光山 ) 김씨 (金氏 )

가 주 성 (姓 )을 이루며 대대로 목마관 (牧馬官 )을 세습하여 산장 목장을 관리하

였다 . 우도는 우장 (牛場 )이 만들어져 관리되다가 입경이 허락되면서 종달에서

전파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우도에서는 나중에 직능의 변화가 나타나 어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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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이 나타난다 .

19세기에 와서 산신계는 평대 , 우목당에서 천진 , 전흘로 확대가 이루어지며 ,

수산에서 신양으로도 확대가 된다 . 이 시기의 전파는 주요 성씨들의 이동보다

는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자연 부락이 행정리로 승격이 되면서 분리 (分里 )에

따라 본향당을 설립한 것이다 . 직능에 변화가 나타나 어로와 잠수가 추가되었

다 . 평대는 한동과 분리 (分里 )가 되면서 송당신계인 한동과는 다르게 산신계를

본향당으로 삼았다 . 이는 분리되는 마을들이 기존의 마을에 대해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예는 마을신계인 신흥 , 신천 , 구룡동에서도 볼

수 있다 .

이들 산신계는 확대 과정에서 해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마을인 위미 , 남원 , 시

흥 , 종달과 중산간 지대인 의귀 , 수망 , 선흘 , 안좌동 , 가시 , 수산 등에 확대되어

오히려 송당신계열의 확대가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그와 다

른 방향으로 확대가 일어났다 . 산신계 대부분은 수렵과 목축의 직능을 가지면

서도 해안으로의 확대가 일어나며 수망 , 안좌동 , 수산 , 종달을 확산 중심지로

하여 접촉적 전파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

이들 산신계열은 수산에서 송당신계열에 의해 차단이 일어나 중산간 지대에

서는 북쪽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초기 원시 촌락81)이 분포한 동쪽의 해안

지대인 시흥 , 종달로 진출하면서 공간을 분할하고 새로운 촌락이 만들어지는

우도와 신양으로 전파가 일어났다 . 산신계열은 예촌본향당에서의 직능이 사냥

(수렵 ), 농경의 직능을 가졌으나 안좌동 , 가시 , 수망 , 위미 , 수산 , 시흥 , 종달 지

역으로 확대되면서 목축과 농경의 직능으로 바뀌었고 , 우도의 우목 , 전흘 , 천진 ,

신양에서는 어로와 잠수 기능이 추가되었다 . 이들 본향당은 2소장 (구좌읍 ), 9소

장 (남원읍 ), 10소장 (표선면 )지역으로 중산간 지대의 목장 지대를 따라 동쪽의

해안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중앙 구조선82)의 남쪽 지역을 분할하였다 .

81. 오홍석, 1969, 제주도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 , 『지리학 』제4호, p . 44.

82. 차귀도에서 한라산 정상부와 일출봉, 우도를 연결하는 선을 말하며 기생화산의

2/ 3정도가 이 선을 중심으로 본포하며, 미약하나 분수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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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계열은 수망에서 의귀로 확대하면서 , 의귀에서는 산신계열 이외의 기타

잡신 , 즉 도깨비신83), 여드레신 (사신 :蛇神 )84)과 공존하게 되는 것도 특이하다 .

수망본향당과 의귀본향당의 본풀이를 보면

안열이 밧열이 마을열이 자린냇또

신산열이 현씨아기 육간제비

올라 삼신선 내려 삼백관또 (수망본향당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 491)

동서옥기

왼쪽 둘러 왼 도깨비

오른쪽 둘러 오른 도깨비

저하늘에 샛별 상각시

둘레 낭굽 일뤠중조

넉시 오름 상갈퀴 산신또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제명받는 한집 (의귀본향당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493)

에서 수망본향당의 열이 (여드레신 )와 의귀본향당에서 도깨비 가 언급이 되

는 데 여드레신 (팔일당신 )은 토산을 중심으로 한 뱀T otem (蛇神信仰 )에서 비롯

된 신으로 토산과 수망은 6km정도의 인근 거리에 인접하여 그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이며 , 도깨비신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서로 접촉

이 일어났다 . 이 도깨비신이나 여드레신은 재앙을 갖다 주는 신으로 특히 부녀

자들에 의하여 가정의 재앙을 막는다는 이유로 신앙이 되었고 마을 주민들에

의해 한 본향당에서 동시에 신앙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또한 안좌동에서 가시로 전파되면서 신명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가시본향당의

83. 제주도의 도깨비 신앙은 여드레당신과 더불어 집안의 조상으로 모시며 재앙신이

며 치병신이다. (문무병, 전게논문, p . 172)

84. 여드레신은 사신숭배, 뱀토템으로 널리 알려진 신이다. 혐오하면서도 모시지 않으

면 무서운 재앙을 가져다준다고 여긴다.(현용준, 1992, 전게서, p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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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현용준에 따르면 산신계열인 산신백관 으로 산신당85)인데 가시리 마을

지에서는 신명이 구석물 뇌열화주로 온당의 자신 (子神 )으로 설명하고 있다86).

그러나 가시리보다 안좌동이 설촌이 앞서고 행정 구역상 같은 마을이며 과거

목축과 수렵이 주생업이었던 점으로 보면 산신계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는 같은 표선면 (과거에 정의현 중면 )에 속한 인근의 토산 (4km정도의 거리 )이

나 세화 (3km정도의 거리 ), 또는 표선의 무당이 출입하면서 서로 혼동이 일어나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 앞으로도 한 무당이 여러 당을 순회하

면서 본향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리라 여겨진다 . <표

5>에서 신명근 무당 이 <표 4>의 송당신계인 표선과 하천 , 토산본향당 등을

관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본풀이 상에 혼동을 일으키는 듯하다 .

종달본향당의 신명 백주노산주 시흥본향당의 신명 하로산또 등은 수산본향

당과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수산본향당에서 전파를 암시하고 있다 . 종달은

현재는 북제주군 (과거 제주목의 좌면 )에 속하나 과거에는 정의현의 좌면에 속

하여 수산과 같은 행정구역에 속하였다87). 종달본향당의 백주노산주 는 우도의

하우목당 (소섬본향당 )으로 전파되었고 , 하우목당에서 전흘과 천진으로 가지 갈

라 신당이 설립되었는데 1986년 분리 (分里 )가 되면서 본향당으로 정립이 되었

다 . 이들 당신명은 모두 백주노산주이다 . 신양은 수산본향당에서 가지 갈라 본

향당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본풀이의 내용이나 공동제의 (共同祭儀 ) 면에서 수산

과 차이가 없으나 생업 활동이 반영되어 직능에서 어로 , 잠수가 추가되었고 주

신앙민은 어민과 해녀들이다 .

월정본향당과 세화본향당은 본풀이88) 내용으로 볼 때 송당신계와 산신계 , 외

래신계의 특성이 나타나 이들 계열들이 서로 섞어진 형태의 본풀이가 나타난다 .

85. 현용준, 1980, 전게서, p . 699.

86. 가시리, 1988, 『가스름』, pp . 200 - 201.

87. 부용성, 1986, 『구좌읍지』, p . 158.

88. 세화본향당의 본풀이는 천자또본과 백주또본, 금상님본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물을 차릴 때도 천자또와 백주또는 미곡 중심이나 금상님은

육류를 사용한다. 금상님과 백주또는 식성이 다르나 부부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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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본향당본풀이를 보면

천왕태오 , 지왕태오 , 인왕태오

(중략 )

① 산중 산앞 꿩 사냥 , 매 사냥 , 쥐 사냥 하느라고 하니까

② 황토고을 황정승 따님 아기 일곱 살에 입변세고 출변 세어서

어머니 불효 아버지 불효하여

죽으라고 무쇠석함을 짜서 가두어 동쪽 바다에 뜨워버리니까

(중략 )

③ 애월면 듬북썩은개로 올라와서

④ 내 천생 배필감이 태오또라서 태오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

내가 태오또라 하니 막무가내로 천생 배필이 됩니다 .

월정 당거리 동네 자기 사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 저리 사는 데 딸만 일곱을 낳아서

태오또님은 자나깨나 꿩사냥 , 매사냥

(중략 )

⑤ 돼지 상털을 빼어서 불로 그을려 먹으니까

먹은 듯 만 듯 하였습니다 .

집으로 돌아와서 테오또님이 사냥을 갔다 와서 저녁밥을 하여 드리니

어떻게 해서 돼지고기 냄새가 납니까 ?

(중략 )

⑥ 큰 사람 부인 노릇 못하겠구나

사이에 아이들이 없으면 땅을 가르고 물을 가르겠지만 자리나 가르자

(진성기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 pp .4 2 2 - 4 26 )

에서 ①은 산신계 본풀이의 초기 특성 , ②는 송당신계 자신과 외래신계의 특성 ,

③은 외래신계의 특성 , ④⑤⑥은 일뤠신계의 특성으로 , 송당신계 , 산신계 , 외래

신계 , 일뤠신계의 본풀이가 섞여져 나타나 산신계열과 송당신계 전파의 주변

지역의 성격을 나타내며 월정 북쪽의 해안 지역의 본향당에서는 산신계의 본

풀이 요소가 섞여 나타나는 일이 없다 .

이들 산신계열도 전파되는 과정에서 송당신계열과 마찬가지로 일뤠신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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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상호 접촉을 가져 처신이나 첩신으로 삼고 있다 . 안좌동과 가시의 서당

할망 (할머니 ), 종달의 전수물 일뤠중조 , 수망 , 우목 , 천진 , 전흘 , 월정 , 평대 등에

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극도로 육류를 싫어하여 살림을 가르거나 같은 신당

안이라도 제단을 따로 설치를 하여 동당이좌 (同堂異座 )하고 있다 .

<사진 3> 수산본향당의 신상

수산본향당의 본풀이 (부록 3)에서 송당의 당신인 금백주를 처신으로 , 일뤠신

계의 본풀이에 등장하는 용왕국 말녀를 첩신으로 등장시키는 것을 보면 수산

에서 송당신계와 일뤠신계와의 접촉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산

과 온당은 주요 관도 (현재 16번 국도 )상에 위치하며 약 8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촌락이 없어 이곳에서 산신계열과 송당신계열의 접촉이 활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뤠신계가 산신계와 송당신계의 사이에서 첩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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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무당들이나 주민들에 의하여 변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 <표 5>을 보면 산신계는 송당신계보다 구술한 무당들이 다양하여 복잡하

게 나타나는 데 , 이들 무당들은 산신계 지역의 무당보다는 다른 계 무당들 특

히 송당신계에 메인 무당들이 산신계의 본향제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요소를

섞어 산신계 본풀이를 복잡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이곳에서 송당신계는 남쪽

으로 확대가 이루어지나 산신계는 북쪽보다는 동쪽의 해안 지대로 확대가 이

루어졌다<그림 4> .

산신계열은 예촌본향당을 기원지로 수산본향당을 확산중심지로 하여 서쪽에

서 동쪽으로 확산이 진행되어 송당신계보다 공간 확대가 두드러진다 . 이 산신

계가 동쪽으로 확대되고 송당신계가 남쪽으로 확대되는 교차점인 성읍은 전혀

성격이 다른 재래신의 본향당을 섬기고 있는데 이는 정의현청 소재지로서 관

청 및 유림 세력에 의해 투과적 장애 (permeable barriers )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

나. 산신계의 확대 요인

세종11년 (1429년 )에 한라산 산록을 목장으로 축장 (畜場 )하여 방목하였으나 관

리 부실에 따라 우마필 수가 격감하고 , 마종 (馬種 )이 퇴화함에 따라 국둔마 (國

屯馬 )목장89)을 설치하여 10소장 60둔을 두면서 정의현에 9소장 (남원읍 )과 10소

장 (표선면 )을 두어 정의 현감이 감목관을 맡도록 하였다 . 이 두 소장 외에 녹

산장 (鹿山場 ), 수산평90)(水山坪 )은 완만한 경사를 가져 목마장으로 좋은 조건을

가져 녹산장 부근의 안좌동과 수산평의 수산이 목마의 중심지가 되고 , 이들 목

장에서 방목을 위하여 상잣성과 하잣성91)을 축조하였다 .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기생 화산이 분포하나 경사가 완만하여 목초 생산의

적지이고 봄과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안개로 토양의 수분 함량이 높아

89. 김봉옥, 1990, 전게서, p .95.

90. 제주도, 1993, 『제주도지』, p . 811.

91. 상잣성과 하잣성은 목마의 방목을 위한 울타리로 돌로 쌓았으나 지금은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잣은 제주도 방언으로 가축을 가두어 놓기 위한 울타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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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목이 잘 자라서 가축의 방목에도 유리하여 마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 따라서

안좌동과 수산의 본향당의 직능도 목축인 산신계가 되면서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 또한 좀 더 나은 목축지 확보나 보다 나은 농경지를 찾아가거나 농경

지의 개간 등의 경지 확장에 따라 해안 지대로 확대도 일어났다 . 특히 이 산신

계열이 해안으로 내려온 가장 큰 요인은 녹산장 , 상장 , 침장 등의 목마장이 산

장 목장으로 개편하여 헌마 (獻馬 ) 공신 (功臣 )인 의귀 (衣貴 ) 출신인 김만일92)의

후손이 목장을 관리하여 공마를 충당하도록 하면서 목마에 대한 부담93)이 줄

었다 . 산장 목장의 중심인 의귀와 수망으로 확대되었고 , 목장에 의해 한라산으

로 수렵을 위한 이동이 제한을 받아 해안 지대에 정착을 하면서 남원 , 종달 , 시

흥 등으로 확대되었다 .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경지의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우도의 입경94)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받아들여 1842년에 입경 (入耕 )이 허

용되었다 . 여기에도 종달에서 가지 갈라 간 소섬 (하우목당 )본향당이 설립되었

고 , 1986년 우도 (소섬 )가 면 (面 )으로 승격되면서 행정리가 1개에서 4개로 분리

(分里 )됨에 따라 하우목당에서 전흘 , 천진으로 전파되어 본향당이 설립되었다 .

이들 본향당의 직능은 목축보다 어로와 잠수 (해녀 )로 바뀌어 생업 환경을 반영

하였다 .

신양은 수산 , 성산 , 고성 , 오조리와 한 개의 본향인 수산본향당에 속했으나

1950년대에 고성과 분리 (分里 )가 되면서 수산본향당에서 가지 갈라가 본향당을

설립하면서 어로와 잠수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

92. 김만일은 선조27년 (1594년) 임진왜란 중에 전마(戰馬) 500필을 헌마하였고, 광해군

10년(1618년)에도 전마 500필을 헌마하여 그들의 목장을 산장목장이라하여 그 후

손들이 감목관으로 벼슬을 세습하도록 하였고 그 후부터 공마를 책임지게 되었다.

(김봉옥, 1990, 전게서, pp129- 130)

93. 목마에 대한 부담은 수송에 따른 조난과 비용 문제, 우량 종마의 부분별한 반출에

따른 마종의 퇴화 문제, 목자 (牧者)의 고실마(故失馬)에 대한 변상 문제 등이다.(김

봉옥, 1990, 전게서, pp 97- 98.)

94. 그 전까지는 우장(牛場)만 개설되고 거주는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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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계열과 관련이 있는 성씨의 이동을 보면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 남평 (南

平 ) 문씨 (文氏 ), 군위 (軍威 ) 오씨 (吳氏 ), 동래 (東萊 ) 정씨 (鄭氏 ), 신천 (信川 ) 강씨

(康氏 ),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등의 이동9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예촌

에서 수산으로 제주 고씨가 , 수산에서 평대로 제주 고씨가 , 가시에서 구좌읍 세

화로 군위 오씨가 , 수산에서 신양으로 동래 정씨 , 군위 오씨 , 김해 김씨 등이

이동에 따라 본향당이 설립이 되었다 . 세화본향당의 본풀이와 세화리 마을의

설촌96)은 서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 세화본향당신은 수산외에도 가시본향

당에서 가지 갈라 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평대는 원래 한동과 한 마을이었

으나 1950년대에 분리 (分里 )가 되면서 제주 고씨 집안 중심으로 산신계의 본향

당을 설립하였다 . 이는 고씨의 씨족신의 성격을 갖는다 . 그러나 본향제 (本鄕祭 )

중심의 마을의 공동제의 (共同祭儀 )는 이루어지지 않고 포제 ( 祭 ) 중심의 공동

제의 (共同祭儀 )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동촌 지역의 마을들이 인구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여러 성씨들이 어우

러져 있기 때문에 확대 과정에서 혈연적인 전파가 이루어지나 정착 과정에서

는 지연적으로 다른 혈족과 융화의 모습을 보이며 공동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

이들 지역의 산신계 본향당들은 송당신계와 외래신계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

다 . 수산과 종달 , 세화에서는 온당의 당신인 금백주 (金白主 )의 신명이 등장하고 ,

월정에서는 온당의 부신 (夫神 )인 소로소천국의 특성이 나타난다 . 또한 세화에

서는 외래에서 들어왔다는 내용이 , 월정에서도 처신이 바다를 통하여 외래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하고 있어 동촌의 해안 지대의 산신계 본향당에서는 송당신

계 , 산신계 , 외래신계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 이는 거리적으로 가까운 요인과

무당과 신앙민들이 빈번한 교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들 산신계열 본향당의 확대 과정에서 19세기까지는 공마(貢馬)를 위한 목마장의

95. 제주도, 1993, 전게서, pp 570- 577.

96. 가시리에서 군위 오씨가 세화의 고씨댁에 장가를 들면서 정착한다.(제주도, 1993,

전게서, p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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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목장의 관리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고 , 생산 활동을 위한 경지 확

대 및 생업에 따른 주민의 이동에 영향을 받았다 . 19세기 이후에는 행정구역의

변화가 확대의 주 요인이다 . 확대 과정에서 확대되는 지역의 자연 환경이 달라

지고 , 이에 따라 생산 활동도 변하면서 직능이나 본향제의 (本鄕祭儀 )에도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 즉 공동의 목장 관리 , 목마 관리가97)이루어지는 중산간 마을

이나 , 해녀들의 잠수 활동이나 어로 활동이 어느 정도 활발한 해안 지대의 마

을98)에서는 공동의 마을제를 통한 본향당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으나 , 그렇

지 못한 마을은99) 본향당의 기능을 상실하여 개인 신앙민의 비념 정도의 기능

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공동의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해도 종달은 목

축이나 농경보다도 과거의 제염을 하던 염전100)이 들어선 곳이었고 , 어로와 잠

수가 주 생업이라 본향당보다는 해신계인 돈짓당이 본향당의 기능을 대신하는

양상으로 변하였다 . 이는 과거 우도 (牛島 )의 우장 (牛場 )에서 사육된 소들이 종

달을 통하여 반출이 이루어지다 끊어진 이후에 , 어로와 잠수가 주 생업이 되면

서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된다 . 또한 소섬 (우도 )의 우목 , 천진 , 전흘본향당도 직능

이 어로 , 잠수로 바뀌어 해녀 중심의 공동제의가 이루어진다 .

97 . 수산, 안좌동, 가시 등에서 축산은 공동 목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20- 30

여 가구가 공동으로 목장을 조성하여 번갈아 가면서 관리를 한다.(제보자, 가시리

안좌동, 정동석, 남, 49세, 농업과 축산)

98. 신양, 시흥, 종달, 세화, 월정 등 해녀들에 의한 잠수의 활동은 철저하게 공동의 조

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해녀들은 본향당 외에도 돈짓당(갯당 또는 해신당)에도

신앙 행위를 한다. 종달은 본향당의 기능이 사라지고 해신당이 그 기능을 대신하

고 있다.

99. 예촌, 위미, 남원, 수망, 의귀 등은 밀감 중심의 농업을 한다.

100. 선조 6년(1573년)에 강려 (姜侶)목사에 의하여 염전의 적지로 지목이 되어 1950년

대까지 소금 생산을 하였다. 1960년대에 염전은 논으로 바뀌었다.(부영성, 1986,

『구좌읍지』, pp 16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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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래신계 본향당의 변천

가. 외래신계 본향당의 발생

외래신계의 본향당의 당신들은 서울이나 강남천자국 등에서 들어온 영웅신이

나 배를 이용하여 장사를 주로 하는 신으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 본향신으로 좌정한다 . 송당본향당의 당신인 금백주나 산신

계의 산신백관도 원래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신계이나 정착하여 토착신화하

였다 .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외래신계는 송당신계나 산신계보다 후에 형성되었

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외래신계는 대부분 공통의 계열성을 나타내지 못하여 독

자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분할하고 있다. 외래신계에 속하는 본향당은 모두 10개소

이다 <표 6> .

<표 6> 외래신계 본향당

본향당명 당신명 직능 공동제 식성
마을

주산업

구술자

현용준본 진성기본

조천본향당
정중부인 (1920

년대 없어짐)

항해,진상

고사
없음 육류

농업 ,상업

, 어로
여무 부씨 남무 이종호

김녕본향당 관사전부인 항해 없음 육류
농업 ,어로

, 잠수
남무 이달춘남무 이달춘

행원본향당
나주목사,

궁전용왕대부인

어로,수군

보호
있음 미곡

농업 ,어로

, 잠수
남무 이중춘여무 김병생

하도본향당 여리불도삼싱전
육아,

산육
있음 미곡 농업,잠수 남무 고대중남무 강봉언

면수동본향당
여씨할망 (1960

년대 없어짐)

육아,

산육
없음 미곡 농업,잠수 없음 여무 김선옥

신산본향당 명오부인
농경,어로

,잠수
있음 육류

농업 ,잠수

, 어로
여무 김영춘남무 한기신

온평본향당 명오부인
농경,어로

,잠수
있음 육류

농업 ,잠수

, 어로
남무 한기신남무 한기신

구룡동본향당 영감또 목축 있음 미곡 농업,목축 없음 없음

함덕본향당 급서황하늘
어로,

산육
없음 미곡 농업,잠수 남무 고명선남무 김용선

삼달본향당
황사국사

어마장군
농경 있음 미곡 농업 여무 김도화여무 현기순

- 57 -



1400년 이전의 외래신계 본향당은 온평 , 신산 , 조천 , 김녕 , 하도 , 함덕 등에

설립이 되었으리라 추정이 된다 . 이들 마을들의 설촌 시기는 비교적 빠르다 (부

록 1 참조 ). 온평과 신산 , 조천 , 김녕은 동촌 지역 중 포구 사정이 좋은 곳으로

이들 외래신계 중 조천 , 김녕 , 온평 , 신산의 본향당신은 자매신이며 그 직능이

항해와 어로 , 잠수이다 .

이들 본향당 본풀이를 보면

<조천본향당 >

정중부인 정중아미

서울 먹장골서 솟아난 정중도령

우리 나라 군마 (軍馬 )진상 (進上 ) 바칠 때

조천 수진포로 군마 진상 바칩니다 .

(중략 )

돼지를 잡아서 당고사와 배고사를 하여야 파산 (破散 )을 아니 시키고

(후략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 . 367.)

<김녕본향당 >

강남천자국 정자국 안동네에서 솟아나신 삼형제가 제주 입도하여 큰 성님

은 조천관 , 압선도 정중부인이고 , 중형님은 김녕 관사전 부인

(중략 )

작은 동생은 온평리 고장남밧 좌정하신 맹오부인입니다 .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 . 635- 636.)

<온평 , 신산본향당 > 10 1 )

신산리 본향은 신디렛빌레고장남밧 (지명 ) 좌정한 맹오부인 맹호안전

난산국은 (출생지는 ) 서울 경기땅에서 삼형제가 솟아나니

계수나무 배를 타고 제주섬 구경 오라 조천으로 들어오니

큰 부인은 조천관 정중밭의 정중부인 ,

101. 온평과 신산본향당은 모든 것이 같고, 본풀이도 같은 본풀이를 쓰며, 인접한 마

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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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형님 (중형님 )은 김녕 관사전 부인 , 작은 부인은 맹오부인

(중략 )

온평리 신산리 양 마을을 차지한 본향 한집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 . 688- 689.)

이들 4곳의 본향당신은 모두 여신으로 조천과 김녕은 모두 단독의 본향신으로

좌정하여 있다 . 온평과 신산은 동일신을 각각 본향당신으로 삼고 있으며 당에

메인 무당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씨영감을 본향당신 아래 좌정시키고

있다 . 이들 중 온평과 신산 마을에서는 본향제의 (本鄕祭儀 )가 치제 (致祭 )가 되

고 본향당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하다 . 조천본향당 본풀이에서 현용준은 본래 육

지에서 들어온 실재 여인으로 많은 배를 가졌던 부자인 데 자식이 없이 죽자

마을 주민이 숭앙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102). 이 본향당은 1920년대 청년 운

동으로 파괴되어 신당이 없어져 그 후에 복구가 되지 못했다 .

김녕은 송당신계 자신 (子神 )인 괴노기103)가 포제와 더불어 그 기능을 대신하

며 김녕본향당은 개인의 비념을 하는 신당으로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

다 104). 이들 네곳은 지금도 해녀들의 잠수 활동과 어로 활동이 활발하다 . 본풀

이에 따르면 , 이 여성신들은 상당한 권능을 가진 신으로 표현이 되어 수산본향

당과 토산본향당의 본풀이에서 온평본향당의 당신인 맹오부인은 존경의 대상

으로 삼고 있으며 신이 좌정할 곳을 정할 때에도 이들 본향당의 당신의 의사

를 존중하고 있으며 모두 부신 (夫神 )이 없다105).

온평본향당에서는 포제일에 포제가 끝나서 바로 포제굿 (본향제 )이 이루어진

다 . 이때 제물도 포제와 공동으로 마련이 되며 소 (牛 )를 사용한다106). 이러한

공동제의는 과거 오래 전의 공동제의의 원형 (原形 )인 듯 싶으며 다른 마을과

102.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 . 602.

103. 진성기는 본풀이 해석에서 괴노기가 김녕본향당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해석하

고 있다. 괴노기는 온당의 자신 (子神) 중 여섯째로 가장 능력이 뛰어난 당신이다.

(진성기, 1993, 당신의 유형 , 『제주도무속론고』, pp . 147- 148.)

104. 서김녕리 주민 한군용 (남, 48세, 어업)씨 제보.

105. 현용준, 1992, 제주도 당신화고 , 전게서, p .141.

106. 온평리, 1991, 『온평리마을지』,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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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수성이 나타난다 .

조천은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 전주 (全州 ) 이씨 (李氏 )

등이 , 신산은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 신천 (信川 ) 강씨 (康氏 )가 , 김녕은 청주 (淸

州 ) 한씨 (韓氏 ),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 온평은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 청주 (淸

州 ) 한씨 (韓氏 ),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 남평 (南平 ) 문씨 (文氏 )가 주성을 이룬다 .

이들 4개소의 본향당신의 식성은 육류이다 .

<사진 4> 온평본향당의 전경

함덕본향당신은 해상으로 통해 들어온 신으로 본풀이 상에 나타나며 미륵돌로

변하여 낚시에 걸려 왔다는 내용으로 미륵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 . 함덕은 고려의

현촌 (縣村) 가운데 하나로 고려말부터 공마가 집결되던 곳이다 . 함덕의 본향신 급

서황하늘은 농경과 어로와 잠수를 직능으로 하며 식성은 미곡식이다. 함덕은 신

천 (信川) 강씨 (康氏)가 주성을 이룬다 .

하도본향당은 당신이 여리불도삼싱전으로 여래불 (如來佛)과 삼승할머니의 결

합 형태로 불교적인 특성과 출산을 관장하는 특성을 지녀 직능이 양육과 포태(胞

胎)이며 식성이 미곡식이다 . 하도는 양천 (陽川) 허씨(許氏), 제주 (濟州) 고씨 (高氏),

제주 (濟州) 부씨 (夫氏) 등이 주성씨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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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이전의 본향당들은 확대 과정에서 혈연적인 유사성은 나타나지 않고 ,

지연적인 독립신으로 마을을 분할하였다 . 지금 현재 이들 마을은 주민의 수에

서 비교적 규모가 크다 .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설립된 본향당은 행원 한 곳이다 . 행원은 해상과

관련한 활동이 유리하고 , 조선조 선조 8년 (1595년 )에 왜구에 대비하여 수전소

(水戰所 )를 설치한 곳으로 직능이 어로와 수군 보호이다 .

17세기 이후 설립된 외래계 본향당은 삼달 , 구룡동 , 면수동 등 3개소이다 .면

수동은 하도와 한 마을이나 하도본향당에서 가지 갈라 면수동본향이 설립이

되었다 . 1960년대 다시 하도본향당에 흡수되었다 .

중산간 부락의 구룡동은 외부의 관리가 본향신으로 좌정을 하였고 , 삼달 본

향당은 귀양온 인물이 본향당신으로 좌정을 하였다 . 이 삼달본향당은 제물로

소를 쓰고 돼지를 극도로 기피하며 , 본향제의 (本鄕祭儀 )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는 엄격히 남자의 접근이 금지된다 . 삼달은 경주 (慶州 ) 김씨 (金氏 ), 곡산 (谷山 )

강씨 (康氏 ), 신천 (信川 ) 강씨 (康氏 ) 가 주성을 이루며 식성 (제물 :祭物 )은 반드시

소를 사용한다 . 이 두 본향당신의 직능은 농경이며 구룡동은 성읍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분리된 마을로 성읍과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들 외래신계 본향당은 동부의 해안에 8개소가 분포하며 중산간 지대에 2개

소가 분포한다 . 이들 중 해안의 2개소는 없어졌다<그림 5> .

나. 외래신계 본향당 변화 요인

외래신계 본향당 중에서 조천은 조선 시대 중기 이후 반도부와 유일하게 연

결되는 포구이다 . 과거 조천관으로 제주도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반도 부로

의 출륙이 금지가 되었을 때도 조천은 유일한 포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해

상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유지되어 왔고 상업의 중심지였다107). 1920년대

까지 중요하게 본향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 인구의 증가 및 일제의 미신 타파

107. 김민규, 1991, 『조천읍지』 (도서출판 제주문화), pp .15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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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일본에 유학한 학생들 중심의 청년 운동에 의하여 당이 파괴되어 복구

가 되지 못하였다 .

조천의 자매인 김녕본향당이 있는 김녕은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해상 날씨

관측이 이루어지던 곳이며 , 공물이 집결되는 곳으로 고려 시대부터 대촌 (大村 )

을 형성하였던 곳이다108). 온평과 신산은 인접한 마을로 해양을 통한 제주도로

의 입도가 가장 유리한 곳으로 범선 시대에서는 해상 교통의 요지이며 용천수

가 풍부하고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와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가 주성을 이룬

다109). 이들 4개의 지역은 선박을 통한 장사를 하였거나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

를 맺었던 곳으로 추측된다 . 과거 제주에서는 남자들 보다 여자들이 장사를 활

발하게 하였던 것으로 김만덕110)의 예로 추측할 수 있다<그림 5> .

일제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일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 제주시가 해상 교통

의 요지로 등장하면서 조천과 김녕은 포구로서 기능이 약해지고 인구의 증가

에 따른 마을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면서 본향의 기능이 약해지고 미신 타파를

중심으로 한 청년 운동 등으로 본향당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졌다 .

행원은 선조 8년 (1595년 )에 수전소 (水戰所 )가 설치된 곳으로 , 해산물 생산이

많아 수군 보호와 어로가 주 직능인 본향당이 어로와 잠수의 직능으로 바뀌면

서 직능 상에 변화가 나타났다111).

하도는 중종5년 (1510년 )에 별방진 (別防鎭 )이 만들어지면서 양천 (陽川 ) 허씨

(許氏 )가 입주하여 설촌이 된 후 제주 고씨들에 의해서 마을이 커지고 , 싼 지

가와 바다의 경제성 때문에 1800년대 말에 면수동이 만들어져 본향당이 나누

어 졌으나 미신 타파 등으로 다시 1960년대에 하도본향당에 합해졌다 112).

<그림 5> 외래신계의 변천

108. 박수양, 1986, 『김녕리향토지』, pp . 126- 127.

109. 삼성 신화의 벽랑국 공주의 유입도 이곳으로 이루어 졌다.

110. 김만덕은 정조18년 (1794년)에서 19년 (1795년)의 흉년에 사비로 제주 백성을 진휼

하였다.(김봉옥, 1990, 전게서, p . 169.)

111. 부용성, 1986, 전게서, pp .132- 133.

112. 부용성, 1986, 『구좌읍지』, p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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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은 1270년대 고려 현촌 중의 하나로 신흥과 한마을이었다 . 함덕은 해

풍에 의한 모래와 염해의 피해가 많다 . 또한 조선 시대에는 공마와 공물 수

송로 상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 1960년대 마을 곳곳에 산재한 10여개의 신

당을 한곳에 동좌시켰고 , 마을이 커지면서 본향당의 기능도 정지가 되어 4개

의 구중 1구와 4구의 주민만 간단한 본향제를 포제일에 포제 후에 지내나 ,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외래 신흥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대신하면서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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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은 경주 (慶州 ) 김씨 (金氏 )가 입도하여 최초로 정착한 곳으로 주요 관도

(현재의 16번 국도 )상에 위치하여 설촌이 되었다 . 경주 김씨는 귀양온 인물로

추측이 되며 , 이에 따라 마을 전체적으로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 오늘날은 광

산 (光山 ) 김씨 (金氏 )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본향당의 신앙민은 광산 (光山 )

김씨 (金氏 )와 신천 (信川 ) 강씨 (康氏 ) 집안의 부녀자가 주를 이룬다114).

외래신계 본향당들 역시 직능이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어 진상

고사 , 수군 보호 , 어로 , 잠수 등의 직능에서 어로 , 잠수 , 농경 등으로 바뀌었고 ,

공동의 작업을 하지 않은 지역의 본향당은 그 기능이 없어지나 , 아직도 해상

생업이 주를 이루어 해녀 활동 등 공동의 작업이 계속 유지되는 신산 , 온평 , 행

원 , 하도 등과 같은 성씨의 집성촌인 삼달에서는 본향당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

고 있다 .

외래신계 본향당의 변화에는 교통로의 변화와 주민의 이동 , 청년운동 , 새 생

활 운동 , 신흥 종교의 유입 , 생산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주었다 .

113. 김민규, 1991, 전게서, pp .210- 211, p .221.

114. 남제주군, 1995, 『마을발전계획』, pp .377-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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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

가. 마을신계

마을신계는 그 마을에 실존했던 인물을 본향신으로 좌정시킨 본향당들이다 .

이러한 본향당은 4개소이다 <표 7> .

<표 7> 마을신계 본향당

1400년 이전의 본향당은 신촌과 성읍 두 곳이다 . 신촌본향당은 해상 안전을

주 기능으로 하는 본향당으로 탐라고지에 따르면 용수가 풍부하여 장사 뱃길

이 운영115)되었던 곳으로 어로와 해녀 활동이 활발하다 . 이 마을 본향신도 실

존 인물로 많은 선박대를 거느려 뱃길을 이용한 장사로 부를 쌓아 마을 사람

들에게 혜택을 베풀었던 사람이 죽은 후에 본향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 이 신촌

은 제주 (濟州 ) 고씨 (高氏 )와 김해 (金海 ) 김씨 (金氏 )가 주성을 이루며 직능은 농

경과 어로이나 신앙 행위는 어민들이 주다 .

15세기 이전의 성읍본향당은 일뤠신계와 송당신계가 섞여진 선앙당이었다 .

지금도 이곳에서 서당이라고 하여 마을 주민들이 개별적인 비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정의현의 현청이 옮겨 오면서 성읍의 본향당신은 관리의 부인으

로 마을 주민들에게 공덕을 베풀었던 실존 인물을 정의 현감이 본향신으로 정

하였다 . 성읍은 전주 (全州) 이씨, 곡산(谷山) 강씨 (康氏), 김해 (金海) 김씨 (金氏)가

115. 김민규, 1991, 전게서, p .186.

본향당명 당신명 직능 공동제 식성
마을

주산업

구술자

현용준본 진성기본

신촌본향당 큰물한집 어로 없음 미곡 어로 ,해녀 여무 부씨 남무 신권길

신흥본향당
볼래낭할망

(보리수할머니)
어로
있음 (해신

제로 변형)
미곡 어로, 해녀 여무 부씨 여무 김씨

성읍본향당
안할망

(관청할머니)
농경 없음 미곡 농경, 관광 남무 한원평 남무 신명순

신천본향당
선씨일월

(현씨일월)

어로 ,

잠수
있음

물전 ,

미식

어로 ,해녀 ,

농경
남무 신명권 여무 홍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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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성을 이루며 본향당신의 직능은 농경과 양육이며 식성은 미곡식이다 .

16세기에 마을신계로 설립된 본향당은 신천본향당 한 곳이다 . 신천본향당의

당신은 현씨의 조상신이며 무의신 (巫醫神 )이다 . 왜구가 침입한 천미포 난 (1552

년 )이후에 연대가 만들어져 신풍과 하천에서 사람들이 이주하여 1609년에 설촌

되었다 . 최초에는 연주 (延州 ) 현씨 (玄氏 )들이 이주해 왔고 , 후에 제주 (濟州 ) 고

씨 (高氏 )가 이주해 와 현씨와 고씨가 주 성씨를 이루며 , 이 두 성씨는 설촌 당

시는 서로 혼인 관계에 있었다 . 신천은 하천 , 신풍과 한마을이었으나 방리제에

의하여 분리 (分里 )가 되면서 하천과 해상 조업 경계 (境界 ) 등의 문제로 마찰이

심하였고 , 새로 설촌이 된 마을로서 차별화를 위해 자기 마을의 설촌 조상을

본향신으로 삼았으며 포제를 하지 않고 본향제만 지낸다 . 이 본향당신은 처녀

신으로 신목에 물전으로 치마를 만들어 두루는 게 특징이다 .

19세기 이후 설립된 마을신계 본향당은 신흥 한 곳이다 . 신흥본향당은 그 마

을에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당신으로 모신다 . 이 본향당의 볼래낭할망

(할머니 )은 왜구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여 본향당신으로 좌정하였다 . 이는

처녀신이며 이 당앞을 지날 때 남자는 이 당을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 . 그러나

후에 박씨 할아버지와 부부로 좌정을 하였다 . 신흥은 함덕과 한 마을 이었으나

1914년에 분리 116)가 되면서 본향당이 만들어 졌으며 그 이전에는 함덕과 같은

본향이었다 . 신흥은 해안에 용천수가 풍부하여 왜구들의 용수 공급지로 침입이

잦았던 곳이며 명종7년 (1552년 ) 천미포 난 117)에 이곳에 침입을 하여 피해를 크

게 보았던 곳이며 오늘날도 주업이 어로와 해녀들의 잠수 활동이다 . 이에 따라

현재는 본향제가 해신제의 성격으로 바뀌어 포제 후에 해녀들만 간단하게 지

내며 점차 해녀의 수가 감소하면서 본향당의 기능도 약해지고 있다 .

이러한 마을신계는 그 마을의 상징적인 인물을 본향당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기존의 마을에서 分里는 과정에서 分里기전의 마을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분리가 된 마을들은 분리되기 전의 본향신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본향신으로

116. 제주도, 1993, 『제주도지』권1.p .575

117. 김민규, 1991, 전게서,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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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본향당을 설립하였다 . 이는 분리가 되면서 기존의 마을이 마을 재산의 분

배 , 또는 생업 활동 등에 불이익을 주어 갈등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이들 마

을신계는 다른 계열과의 접촉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독자적인 공간을 분할

하고 있다<그림 6> .

<그림 6> 기타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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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일뤠신계

일뤠신계의 본향당은 상도 , 동복 , 난산 , 태흥의 4곳이다<표 8> . 이 일뤠신계

는 당신앙의 원형 (原形 )으로 토산을 기원지로 하여 여드레당과 더불어 토산당

으로 일컬어진다 . 제주도의 모든 마을에 신당이 있으며 그 중에는 본향당으로

위치를 차지한 4곳과 산신계 , 송당신계 , 외래신계 등에서 처신이나 첩신으로 좌

정하고 있다 . 이 본향당들은 기원지인 토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 가 마을마

다 신당이 들어섰으나 미신적인 요소가 강하고 지나친 개인 비념으로 피해를

많이 받기도 하였다 .

<표 8> 일뤠신계 본향당

신당의 수로는 가장 많으며 산신계나 송당신계의 당신들의 처신으로 하여 딸

일곱 형제를 낳으나 , 산후 육식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

과정에서 용왕말녀는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첩신으로 당위성을 인정받는

다 . 그만큼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당신이다 . 그러나 이들 본향당신의 식성은 모

두 미곡신으로 다른 계열 , 즉 산신계열이나 송당신계열의 본풀이와는 차이를

보인다 .

상도는 경주 (慶州 ) 김씨 (金氏 ), 제주 (濟州 ) 부씨 (夫氏 ) 등이 주요 성씨를 이루

나 신앙 행위는 부녀자 일부이며 신앙민이 거의 없다 . 일제 시대 까지 상도는

교통의 요지였으나 1975년 일주 도로가 하도로 통과하게 되면서 인구가 감소

하고 밭농사 중심의 생산 환경이 공동 제의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

문이다 .

본향당명 당신명 직능 공동제 식성 마을주산업
구술자

현용준본 진성기본

상도본향당
황새부인 ,

적새부인
양육 없음 미곡 농업 남무 고대중 여무 김병생

동복본향당
굴묵밭

일뢰중조

양육 ,

어로
있음 미곡 농업, 잠수 남무 박인주 남무 박창조

난산본향당 토산한집 양육 없음 미곡 농업 여무 현씨 없음

태흥본향당 소금막할망
양육 ,

잠수
없음 미곡 잠수,농업 여무 신금년 여무 신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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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은 토산한집이라는 신명으로 일뤠신과 여드레신 두신을 모셔 왔으나 ,

1970년대 이전까지는 본향당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 이는 군위 (軍威 ) 오씨 (吳

氏 ), 경주 (慶州 ) 김씨 (金氏 ) 등을 주성씨로 하는 대표적인 유림 (儒林 ) 마을이며 ,

방리제가 실시되면서 정의현 좌면의 면소재지로의 역할을 하면서 본향당이 설

립되지 못하다가 1970년대부터 일뤠신계를 본향당으로 삼았다 .

동복은 16세기 설촌 당시에는 김녕에 속했으나118) 분리가 되면서 일뤠신계열

의 본향신과 설촌 조상을 당신으로 본향당을 설립하였다 . 해녀 활동이 활발하

며 본향제와 포제를 같은 날 동시에 지낸다 . 특히 출타인 (在日同胞 )들의 신앙

심이 강하여 공동의 제비 (祭費 )는 이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

태흥은 여산 (礪山 ) 송씨 (宋氏 ), 경주 (慶州 ) 김씨 (金氏 ), 진주 (晋州 ) 강씨 (康氏 )

등이 설립한 마을로 토산과 인접하여 있어 일뤠신계열의 본향당이 성립된 것

으로 보인다 . 지금은 해녀들 중심으로 여드렛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

이들 일뤠신계에서도 공동의 작업을 하는 해안 마을인 동복에서는 해녀들 중

심의 공동제의가 치제되고 본향당의 기능을 하나 , 그렇지 못한 곳은 그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다 .

다 . 잡신계

어느 신계로도 묶을 수 없는 본향당은 와산과 조일본향당이다<표 7> .

와산은 벽력사자와 불도산신을 본향당신으로 삼고 있으며 어느 계열에도 속

하지 않은 신당이다 . 하늘에서 내려온 벽력사자가 본향당신으로 농업과 목축을

직능으로 하며 , 다른 당이었던 불도산신을 한곳에 동좌시켜 같이 본향제를 치

제한다 . 불도산신은 포태 (胞胎 )를 주 직능으로 하는 신이다 . 와산은 중산간의

마을이나 중요한 관도상의 마을이며 제주목과 정의현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의 요지이다 . 와산은 포제가 없이 본향제의 (本鄕祭儀 )로만 부락제를 하고 있다 .

118. 부용성, 1986, 전게서, P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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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잡신계 본향당

우도면 조일리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1986년에 분리가 되면서 생산 환경을

반영하여 해신당 (돈짓당 )을 본향당으로 삼고 있다 .

본향당명 당신명 직능 공동제 식성
마을주

산업

구술자

현용준본 진성기본

와산본향당
벽력사자 ,

불도산신

양육 ,

농경
있음 미곡 농업 남무 고명선 남무 정주병

조일본향당 요왕, 선왕
어로 ,

잠수
있음 육류 잠수 없음 여무 김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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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동촌 지역의 당신앙 중에서 본향당 세력권의 확대와 그 확

대에 영향을 준 요인을 밝혀 본향당 세력권의 변천을 밝히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동촌 지역에서 현존하거나 현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

한 본향당은 모두 51개소이다 . 이들 본향당은 본풀이 내용과 신명 , 직능 , 식성

등을 기준으로 송당신계 , 산신계 , 외래신계 , 마을신계 , 일뤠신계 , 잡신계로 나누

어 계열별 공간상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

2. 계열별 세력권의 공간적 변천을 보면 송당신계열은 기원지인 온당에서 북

부와 남부의 중산간 지대로 확대하였다 . 남부에서는 표선을 확산 중심지로 삼

았고 , 북부에서는 원 기원지인 온당에서 확대하였다 . 이 송당계는 확대 과정에

서 혈연적인 확대를 하나 지연적인 신으로 정착되었다 .

산신계는 예촌을 기원지로 하여 수망 , 안좌동 , 수산을 확산 중심지로 하여 중

산간의 목장 지대를 따라 동서로 세력권을 확대하고 남부의 해안 지대와 동부

해안 지대로 확대하나 , 북부 지역으로 확대는 월정에서 진출을 하지 못했고 지

연적인 특성을 보인다 .

외래신계는 주로 해상 교통의 편리지나 중산간의 관도를 따라 교통이 편리한

지대를 분할하고, 독립적인 발생의 형태를 취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

일뤠신계는 본향당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본향당의 보조 역할을

하며 마을의 개인 비념당으로, 수적으로는 가장 많아 거의 모든 마을에 존재한다 .

마을신계와 기타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한마을 이상 세력권을 확대시

키지 못하였다 .

- 71 -



3. 본향당 세력권의 변천에 영향을 준 요인은

첫째 , 정치적으로 유교의 이념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생산 활동의 직능이 아

닌 일뤠신계열이 침체했고 , 대신 목축과 농경이 직능인 산신계와 송당신계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

둘째 , 공부 제도에 따라 목장 지대로는 산신계가 활발히 확대를 하였고 , 공부

제도가 느슨해지면서 송당신계가 중산간 지대로 확대하였다 .

셋째 , 인구의 변천에 따른 농경지의 감소나 지력이 떨어져 새로운 경지를 찾

는 과정에서 산신계와 송당신계가 확대하였다 .

넷째 , 교통 사정이 나은 곳에는 설촌이 이루어지면서 본향당이 설립되었다 .

다섯째 ,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마을이 분리 (分里 )가 되면서 기존 마을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성격이 전혀 다른 본향당이 설립되어 차별성이 나타난다 .

4. 본향당 세력권의 변천 과정에서 본향당 계열간의 접촉은 주민들의 이동과

혼인 , 무당들의 이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 주로 송당신계는 김해 김씨 , 광

산 김씨 , 산신계는 제주 고씨와 군위 오씨의 이동과 관계가 깊으며 , 본풀이 상

의 혼동은 무당들이 여러 곳에서 본향제의를 주재하거나 개별 비념을 주재하

면서 나타났다 . 주로 송당신계에 메인 무당이 다른계 본향당의 제의를 주관하

면서 송당신계의 본풀이를 인용하면서 비롯되었다 .

일뤠신계열은 송당신계와 산신계와의 접촉을 통하여 처신과 첩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의 기능을 유지했다 .

5. 본향당의 공동제의는 집단 생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유지가

되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본향당의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었다 . 본향당의

공동제의는 공동 목장 , 공동 어로가 이루어지고 , 해녀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활

발하여 온당과 수산을 중심으로 산신계와 송당신계가 그러하며 , 해안 지방에서

활발하다 . 앞으로는 계열에 관계없이 무당들에 의해 각 마을 본향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라지고 동질화가 될 것이며 유교식과 무속식의 구분을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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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의 혼합 제의로 발전될 것이다 . 이것은 촌락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매김이 될 것이나 전 주민보다는 소위 마을의

유지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 동촌 지역의 본향당 세력권의 변천 과

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동촌 지역의 본향당은 송당신계와 산신계 , 외래신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송

당신계는 온당을 기원지로 , 표선을 확산 중심지로 하여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

로 계층적 전파와 접촉적 전파를 통해 세력권을 확대하였다 . 산신계는 예촌을

기원지로 하여 수산과 종달을 확산 중심지로 하여 중산간 지대의 목장 지대를

따라 동쪽 해안으로 원거리에는 계층적 전파와 인접한 마을에는 접촉적 전파

의 양상으로 세력권을 확대하였다 . 외래신계는 주로 동쪽 해안의 포구 사정이

나은 지역을 점하고 있다 .

수산에서는 송당신계와 산신계의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나 송당신계와 산신계

의 점이 지역이면서 경계선의 역할을 하나 산신계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

본향제의 면에서 온당과 수산을 중심으로 하는 구좌읍과 성산읍은 중심 지역

이며 표선면의 일부는 점이 지역을 이루며 남원읍과 조천읍은 주변 지역의 성

격을 띤다 .

이들 본향당들의 세력권의 변천 원인은 주민의 이동에 따른 설촌이며 , 마을

의 설촌은 조선 시대 공부 제도와 행정 구역의 변화 , 주민들의 생업 활동의 변

화 등이며 , 활발하지는 않지만 마을의 공동제의는 마을의 다른 여러 제의와 통

합된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동촌 지역을 중심으로 본향당의 세력권 범위가

공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살펴보는 과정에 ,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

제주도의 다른 지역과의 연관성 ,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깊은 연계 , 마을의 다른

신당들과의 상호 관련성 등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 다음 연구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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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 C T

A Study o n the C ha ng e o f the Bo nhy a ng d a ng Re a lm

in the Ea st C he ju Pro v inc e

Song, In Jeong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 ate School of Korean N 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 ervised by Professor, Je-Hun Rye, Ph . D.

T h e purpose of th e stu dy is t o v er ify the ch an g e of Bonhy an g dan g (the villag e

shrin e of cu st om s sh am an s ) pow er r ealm in east Ch eju prov in ce.

T h e area s of th is stu dy are six a s follow s ; m y on (or eup ) of Kuj a (구좌면 ),

Ch ochun ( 조천면), U do (우도면) in Buk - Ch eju Kun (북제주군), N am w on (남원읍),

P y oseon ( 표선면 ), S eon g san (성산읍) in N am - Ch eju Kun (남제주군). T h e t im e

period of th is stu dy is from 1400 w h en Isaje ( T h e Confu cian v iallag e cerem ony

sy st em ) is st ar t ed t o present (1997), T he m ethod of stu dy is throu gh lit er ature

an d field stu dy . It div ided sy st em s accor din g t o th e fun ct ion an d orig in in

Bonpuri (본풀이 : T h e st ory of sh am an s m y th s ) a s th e obj ect of 51

Bonhy an g dan g w hich are destr oy ed an d are ex ist in g . Aft er gra spin g th e ch an g e

proces s of th e pow er realm an d fact or s , it an aly zed region al st ru cture of

Bonhy an g dan g in ea st Ch eju prov in ce .

A s a result of th e stu dy , th e sy st em of Dan g sin (당신 : shrin e g od ) is div ided

int o six : S on g dan g sin gy e (송당신계), S an sin gy e (산신계), W aeraesin gy e (외래신계),

M aeulsin gy e (마을신계), Ilrw aesin gy e (일뤠신계 ), Jab sin gy e (잡신계).

T h e ch an g e of th e sy st em is th e follow 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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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 on g dan g sin gy e, th e pow er realm w as ex t en ded t o south ern coa st al b elt

an d Joon g san g an (중산간 지대 : th e m iddle alt itu de) area , n orth ern Joon g san g an

b elt , from the orig in al place , S on g dan g . T hu s P y oseon b ecam e the cent er in

south ern w ith S on g dan g in th e n orth . In S an sin gy e, orig in at ed in Y ech on ,

ex t en ded t o th e pa stur e b elt in Joon g san g an area , ea st ern an d south ern coa st al

b elt . In th e cour se of ch an g e Su san (수산), Sum an g (수망), A njadon g (안좌동) ar e

play ed the role of th e cent er , but it couldn ' t dev eloped t o th e n orth . In

Ilr w aesin gy e , it w a s b ased on the coa st al port , the im por t ant place on th e official

r oad. In M aeulsin gy e an d Jab sin gy e, th eir pow er r ealm w er e lim it ed in each

rural v illag e.

F act or s , w hich affect ed th e chan g e of Bonhy an g dan g pow er realm , are th e

Confu cian ideology , th e t ax sy st em of th e special produ ct s , th e environm ent of

th e produ ct act iv ity , a t r affic r out e, th e chan g e of g ov ernm ent al ar ea , an d so on .

T h e cont act b et w een each Bonhy an g dan g pow er r ealm s , w a s affect ed by th e

m ov in g of th e sh am an s an d b eliev er s t o oth er places ; S on g dan g sin gy e an d

S an sin gy e affect ed all th e other Bonhy an g dan g s . Su san is form ed th e cont ag eou s

cent er .

Bonhy an gj e (본향제 : com m unity cerem ony ) is act iv e in rural v illag e th at ex ist

gr oup produ ct act iv ity but it is st agn at ed in oth er v illag e. A n d th e Confu cian

an d Sh am anism are m ix ed .

In the fun ct ion al aspect , com m unity cerem ony ar e div ided a s follow s ; th e

S eon g san an d Guja is core region , S on g dan g an d Su san in this r egion is cent er

place . T h e P y oseon is t r an sit ion al r egion , P y oseon an d T osan in this r egion is

cent er place . T h e Ch ocheon eup an d N am W on eup is periph ery region .

T h e diffu sion type show s a spect of hier ar chical an d cont agiou s diffu sion in th e

S on g dan g sin gy e an d S an sin gy e , th e perm eable b ar r ier s by th e polit ics an d

g ov ernm ent al ar ea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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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동촌 지역의 본향당 현황

연

번
본향당명 마을명

인구수

(명)
설촌연대

당신

계열
본향제 위치 형태

1 고평동본향당
와흘리

고평동
1700년대 송당신계 없음 마을 밖 수목

2
교래본향당

(도릿당)
교래리 130 1250년대 송당신계 없음 마을 밖 숲 당집

3
대흘본향당

(하늘당)

대흘1리 289 1600년대
송당신계 없음 마을 밖 숲 수목

대흘2리 365 1700년대

4

북촌본향당

(구지모루노보

름한집)

북촌리 1,618 1150년대 송당신계 있음

해안가,

마을 안

동산

수목

당집

5 선흘본향당
선흘1리

813
1300년대

155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밖 숲 수목

선흘2리

6
신촌본향당

(큰물머릿당)
신촌리 3,864 1250년대 마을신계 마을 안 당집

7 신흥본향당 신흥리 857
1650년대

(1917년분리)
마을신계 있음 해안가 수목

8
와산본향당

(불돗당)
와산리 379 1600년대 잡신계 있음 마을 밖

수목

당집

9
와흘본향당

(눈미당)
와흘리 442 1650년대 송당신계 있음 마을 밖 수목

10 조천본향당 조천리 5,101 1150년대 외래신계 없음 파괴됨 파괴됨

11 함덕본향당 함덕리 5,724 1250년대 외래신계 없음 마을 밖 당집

12
김녕본향당

(큰당)

동김녕리 2,113
1150년대 외래신계 없음 마을 옆 수목

서김녕리 1,589

13
덕천본향당

(사라흘당)
덕천리 316 1500년대 송당신계 있음 마을 밖 숲 수목

14 동복본향당 동복리 709 1600년대 일뤠신계 있음 마을 밖 숲 수목

15 면수동본향당
하도리

면수동

하도에

포함
1830년대 외래신계 없음 파괴됨

16 상도본향당 상도리 475 1450년대 일뤠신계 없음 마을 옆 수목

17 세화본향당 세화리 2,443 145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옆 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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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본향당명 마을명

인구수

(명)
설촌연대

당신

계열
본향제 위치 형태

18 송당본향당 송당리 1,159 450년대 송당신계 있음 마을 밖 제단형

19 월정본향당 월정리 956 125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밖

동산
수목, 당집

20 종달본향당 종달리 1,624 1350년대 산신계 없음 마을 옆 당집

21 평대본향당 평대리 1,863 1250년대 산신계 없음 마을 밖
당집

신목

22
하도본향당

(여씨할망당)
하도리 2,536 1250년대 외래신계 있음 마을 밖 당집

23 한동본향당 한동리 1,667 1250년대 송당신계 없음
마을 밖

동산
수목, 암석

24
행원본향당

(웃당)
행원리 1,113 1350년대 외래신계 있음 해안가 당집

25 우목본향당 서광리 680 1844년 산신계 있음 마을 옆 당집

26 전흘본향당 오봉리 976 1844년 산신계 있음
마을 옆

해안가
당집

27 조일본향당 조일리 692 1844년 해신계 있음
마을 옆

해안가

돌담울타리

석상

28 천진본향당 천진리 661 1844년 산신계 있음
마을 옆

해안가

돌담울타리

석상

29
난산본향당

(걱대모루당)
난산리 733 1050년대 일뤠신계 없음 마을 밖 신목

30 삼달본향당
삼달1리

849 1600년대 외래신계 있음 마을 밖 당집
삼달2리

31

수산본향당

(울뤠모루

하로산당)

오조리 1,069 150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옆
당집

목조신상

고성리 3,165 1250년대

성산리 2,617 1780년대

수산1리
1,431 1150년대

수산2리

32 시흥본향당 시흥리 1,353 147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옆 당집

33 신산본향당 신산리 1,475 950년대 외래신계 있음 마을 밖 당집

34
신양본향당

(하로산당)
신양리 1,133 185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옆

해안가
당집

35
신천본향당

(현씨일월당)
신천리 922 1550년대 마을신계 있음 마을 옆 신목

36 신풍본향당 신풍리 762 1450년대 송당신계 없음
마을 밖

숲

당집

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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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본향당명 마을명

인구수

(명)
설촌연대

당신

계열
본향제 위치 형태

37
온평본향당

(진동산한집)
온평리 1,631 450년대 외래신계 있음

마을 옆

동산

당집

위패

38
가시본향당

(구석물당)
가시리 1,414 135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밖 신목

39
구룡동본향당

(구렁팟당)
성읍2리 269 1950년대 외래신계 없음 마을 안 당집

40
성읍본향당

(안할망당)
성읍1리 1,326 1300년대 마을신계 없음 마을 안 당집

41 세화본향당
세화1리 759

1450년대 송당신계 있음 마을 옆
당집

위패세화2리 806
세화3리 221

42 안좌동본향당
가시리

안좌동

가시리

에포함
125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옆 신목

43
표선본향당

(저바당한집)
표선리 4,189 1450년대 송당신계 있음

마을 밖

동산
당집

44 토산본향당
토산1리 550

950년대 송당신계 있음 마을 옆 당집

토산2리 711

45 하천본향당 하천리 1,181 1450년대 송당신계 없음
마을 밖

동산
돌담울타리

46 남원본향당
남원1리 3,347 1840년대

산신계 없음 마을 밖 숲 돌 제단
남원2리 672 750년대

47
수망본향당

(물우랏당)
수망리 403 1350년대 산신계 없음 마을 밖 숲 신목

48 예촌본향당

신례1리 1,916 950년대

산신계 없음 마을 밖 숲 신목
신례2리 772 1850년대

하례1리 1,455 1300년대

하례2리 711 1750년대

49
위미본향당

(마매기당)

위미1리 2,126

1450년대 산신계 있음
마을 옆

동산

신목

당집
위미2리 2,992

위미3리 378

50 의귀본향당 의귀리 1,370 1600년대 산신계 없음 마을 옆 숲 신목

51
태흥본향당

소금막할망당

태흥1리 882

1150년대 일뤠신계 없음
마을 밖

해안가
신목태흥2리 1,696

태흥3리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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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송당신계

송당본향당 본풀이

소천국은 하상천 자지국에서 날 적에 가는 머들, 잔소나무밭 아래에서 탄생되었

다. 백주할머니는 왕대웃성 갈림길, 아래에서 탄생되었다. 소천국 대감님이 천기를

둘러 벌 때에 가난하고, 더 가난하여 살수가 없을 때에 제주 영기 (靈氣)가 제일 좋

다 고 하여서 제주도로 찾아왔다. 제주도를 오니 한라영산을 올랐다. 대강록, 소강록,

노루, 사슴, 멧돼지, 꿩, 궁작노루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배는 고파지고 하니,

앞바른 바세기총으로 쏘아 생식을 하여 대노루, 소노루, 대돗, 소돗을 먹어 가죽옷을

입어 살아가니, 윗도리는 청달피 아랫도리는 흑달피 소록비감투, 소록비버선 차리고

항상 제주 십삼목장(十三牧場)에서 짐승을 먹고 살아, 백주할머니는 일곱 살 적에

아기를 배어 아버지는 백 정승이고, 어머니는 김씨 부인이다. 天王 公事, 地王公事를

삼년을 마치고 내려올 적에는 딸아기는 벌써 일 곱살 적에 중이 아기를 생겨 버리

니까 아기를 배었는데 백정승과 김씨 부인이 내려와서 양반의 집 못쓰겠다. 고 무

쇠 철갑을 차려 물에 띄워버리니 정의 정당 (旌義旌堂) 溫坪리로 올라오라. 소천국

대감님은 할로영산으로 一牧場을 내려오고 볼 때에 정의 정당(旌義旌堂) 溫坪리 악

근작지 한작지로 무쇠 철갑이 올라오는 것을 보아, 네가 귀신이냐 생인 이냐? 문

제 (問題)를 하고 보니, 무쇠 철갑 속에서 소리가 나, 내가 귀신이 이런 곳에 올 수

가 있습네까 생인 입니다. 무쇠 철갑을 열어 보니 아들 애기 일곱을 낳은 예쁜 백

주할머니가 있었다. 소천국은 백주할머니 손을 잡고 나랑 같이 살자 하여 松堂으

로 올라갔다. 억새밭, 청미래 덩굴 밭에 억새와, 청미래 덩굴이 얽혀졌으니 아기들

은 상수리나무 잎을 하여서 덮어 주고 부인님은 아길 잘 기르고 소천국은 사냥꾼의

일을 하였다. 멧돼지 고기, 궁작노루를 잡아다가 아길 먹여 살리고, 소천대감님이 백

주할머니와 배합 (配合)되니까 딸만 아기를 여덟을 배었다. 이 애기를 낳아 놓을 적

에 백주할망이 말을 하되 우리가 이 아기를 키우려고 하면, 사냥꾼 일로는 못사

니, 농사를 지읍시다. 소천국은 큰 잠대, 큰 멍에 용가린석 차리고 소는 금강산 운

학서 운철방이 암소, 숫소 두 마리를 제주산에 보내 주니까 그 소를 길러서 아홉 해

만에 소도 새끼를 한해에 하나씩 아홉을 낳아 놓아 소천국대감님은 큰소, 숫소를 몰

아 가지고 한라산 앞에 밭을 갈 만한 밭을 갈아 기장씨 아홉 마지기, 팥씨가 아홉

마지기, 콩씨가 아홉 마지기를 갈면은 백주할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 여덟 명과 소천

대감님 몸에 낳은 딸 여덟을 먹이어 살릴 것이다. 소천국 대감님이 밭갈 기를 권농

해서 갈았다. 삼신선이 넘어가다가 소천국 대감님 밭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가

고프니 점심이나 조금 주시오, 시장이나 면해 가겠습니다. 소천국 대감님이 말씀하

기를 길마 앞에 가고 봐라 밥이 있다. 소천국 대감님은 밥이 열 여덟 동이 국이

열 여덟을 먹어야 식량(食糧)이 차는 성인 (成人)인데 삼신선이 국 아홉 동이 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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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동이 도합 열 여덟을 다 먹어 두고 갔다. 소천국 대감님이 밭을 갈다가 시장하여

서 밥을 먹자고 하니 삼신선이 한 동이나 먹을까? 한 것이 다 집어먹고 가 버렸다

이젠 밭갈다 農牛를 잡아 찔레나무에 불피워서 구워 먹으니까 양이 안찼다. 그렇게

하여도 배가 고파 검은 암소 하나를 다시 벗겨서 먹어야 양이 찼다. 쟁기를 소가죽

으로 동여 배때기에 대여서 밭을 갈고 있으니까 백주할머니는 큰아기는 걸리우고

어린 아기는 업고 안고 하여서 밭엘 와 보니 소천국 대감님이 쇠가죽을 동여매고

밭을 갈고 있으니 어찌해서 이렇게 밭을 갑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이 이만하

고 저만하여 나대로 밭을 간다. 백주할머니는 후욕을 소천국대감님께 하여 싸움이

되니 살림이 분산 (分散)된다. 백주할머니는 부아가 나니 바람목 윗 온당에로 올라선

다. 소천국대감님은 할 수 없이 아래松堂으로 내려선다. 소천국이 백주할머니와 살

림을 갈릴 적에 오백장군 오백서 딸을 소첩 (小妾)을 삼아 살아간다. 백주할머니는

윗 온당에서 고사리를 꺾으며 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백주할머니

일곱 살 적에 중의 몸에 낳은 여덟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을 공자의 도 (道)선생에게

글공부를 들어갔다 그러하니 이 아기 이름을 송곡성이라 지어 글공부를 하는데 일

곱 살 나니까 아비 없는 홀어머니 자식이라 벗끼리 따돌림을 받았다. 송곡성은 어

머니한테 아버지 간 데를 일러주십시오 하여 오백장군 딸 소첩하고 살아가는 아버

지國(아버지께) 소천국을 찾아갔다. 송곡성에게 저 사람이 너의 아버지이다. 하니

송곡성은 아버지 무릎에 잽싸게 매달려서 안길 적에 아버지 쉰 대자 삼각 수염을

잡아 당겼다. 석자 두치 담뱃대도 이리저리 흔들었다. 소천국이 생각할 때 이 자

식도 불효 자식이다. 당장 죽이려고 하다가 오백서 딸아기 妾각시가 말을 하기를

죽이지 말고 앞에서 보기 싫으니까 무쇠 철갑을 해서 바다에로 가서 집어넣어 버

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 무쇠 철갑을 하여 그 속에 앉혀 동해 용궁 (東海 龍宮)에

띄웠다. 무쇠 철갑은 龍王皇帝國에 들어갔다. 산호수 윗가지에 무쇠 철갑이 올랐다.

풍운 조화가 일어났다. 용왕이 말하기를 큰딸 아기가 나가 봐라 무슨 變識이 있느

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딸 아기가 나가고 봐라 . 아무것도 변식(變識)이

없습니다. 셋째 딸아기가 나가고 봐라. 무슨 變識이 있느냐? 산호수 윗가지에

무쇠 철갑이 오랐습니다. 큰딸 아기가 가서 안아 오라. 상자 모서리도 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딸 아기가 가서 안아 오라. 상자 모서리도 달싹할 수 없습

니다. 셋째 딸아기가 가서 안아 오라. 용궁의 제삼 공주가 그 무쇠 철갑을 아버

지 왕께 안아 왔다. 용왕국이 말을 하기를 큰딸 아기 열어 보아라. 열을 수가 없

습니다. 둘째 아기가 열어 보아라 열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딸아기가 열어

보아라 . 셋째 딸아기는 무쇠 철갑 사방에 왼쪽, 오른쪽을 돌다가 손으로 툭 내리

칠 적에 무쇠 철갑이 저절로 시원스럽게 열어졌다. 옥같은 도령 님이 공주의 도 (道)

책자와 필먹, 휴지를 안고 앉았다. 용왕국이 말하기를 어데서 오는 도령이 되느

냐? 조선국 제주도에서 들어온 도령입니다. 어딜 가는 길이냐? 강남천자국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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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막으러 가는데 풍우에 쫓겨서 용왕국에 들어왔습니다. 용왕국이 보니

천하 맹장 같은 인물이라. 생각하고 큰딸 아기가 잘 대접하여라. 도령 님이

눈을 떠 쳐다보지도 아니한다. 둘째딸 아기가 그러면 대접하라. 눈도 안 떠 쳐다본

다. 셋째 딸아기가 접대하여 봐라. 도령님, 방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제야, 서

른 여덟 잇몸이 허우덩싹 웃으면서 사랑으로 들어간다. 용궁의 셋째 딸아기가 통영

칠반에 육신포륙을 갖추어 상을 나는 듯이 차리고 가는 듯이 들러 놨다. 송곡성은

눈을 떠 안 쳐다본다.. 제주도에서 오신 맹장 님은 음식이 좋던지 나쁘나 어째서

쳐다보지도 아니하십니까? 송곡성이 말을 하되, 나는 괴기라도 온마리, 닭이라도

온마리, 쇠라도 온마리, 날피, 날 돼지거나 이렇게 온마리로 그것을 먹어야 내 양이

찬다. 용궁의 셋째 딸아기가 용왕 아방국에 들어가 이 연유를 아뢰었다. 용왕국이

생각하되 사위 손님 하나야 못대접 하느냐? 하루에 돼지도 온마리, 쇠도 온마리,

닭도 온마리로 잡으니, 하루 일흔 다섯 마리를 먹었다. 석달 열흘을 먹여 가니까 용

왕국의 동창고 서창고 남창고가 비어 간다. 동, 서, 남, 북창고가 빌 적에 딸은 출

가외인인데 사위 손님 하나로 용왕국이 망하게 내버릴 수는 없다. 사위 손님과 셋

째 딸을 무쇠 철갑 속에 집어 놓아 용왕국 바깥으로 쫓았다. 무쇠 철갑은 강남천자

국의 또 들어갔다. 백사장 작은 자갈로 한 곳을 들어갔다. 밤에는 불이 동서남북이

훤하고 낮에는 글소리가 윙윙하고, 이럴 때에 천자국에서 풍운 조화가 일어났다. 동

네에는 큰 봉사가 점을 잘 친다. 하여 유신하를 불러서, 왕봉사를 참여시켜라.

하여, 천자국이 말을 하되 어떤 일로 밤에는 바닷가 백모래 가에서 불이 훤하고

낮에는 글소리가 윙윙 들리느냐 점을 지여 보아라. 왕봉사가 말을 하되 이건 천

하맹장님이 천자국을 도우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하 맹장이면 눈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문답할 때, 왕봉사가 재차 말을 이르되, 천하 맹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으로 민간 시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천자지국 대왕 님이 갑옷 갑투구를 갖추고

장검 비수검 차리고 일천병마가 가서 북향사배를 드리고 있으면 알 도리가 있습니

다. 그렇게 하니 천자지국이 그렇게 다 차리고 가서 북향사배를 드리고 귀신이건

귀신대로, 생인 이건 생인 대로 말씀을 드리고,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니 무쇠 철

갑이 문을 열었다. 옥같은 도령이 용왕국 셋째 딸아기와 같이 들어 있었다. 어디서

온 맹장 님이 되십니까? 천하 해동 조선국 제주도에서 들어온 문곡성이 됩니다.

송씨 성을 문씨로 속여서 말했다. 천자지국이 말을 하되, 어째서 이곳을 오랐습니

까? 천자지국이 난이 나니, 적병을 막으려고 오랐습니다. 천자지국이 문곡성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하였다. 천자지국은 문곡성을 제일 도원수라는 직함을 내렸다.

갑옷, 갑투굴 내여 주고, 억만대병 억만 군사를 내여 줬다. 천자지국의 난을 석달열

흘만에 평정을 시켰다. 천자지국이 말을 하되 천하를 반을 나누어주느냐? 그것

도 마오리다, 천금상 (千金賞)에 萬戶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마오리다. 그

러면 소원이 무엇이냐? 나를 조선국 제주도로 보내여 주십시오. 천자국은 황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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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씨 배를 지었다. 황제홍언씨가 배를 지고 거기 군량미를 일천석 갖추고 一千兵馬,

三千軍兵을 거느리고 제주를 입도 했다. 소섬 동어귀로 들어올 때, 시포를 놓았다.

굴밭집딸아기가 나서고 어서 오십시오. 하여가니 안 종다리, 밧 종다리로 들어왔

다. 마침, 정이 고배임자가 닻줄을 끌어왔다. 닻줄을 잡아 올 때에 돼지 온마리를 잡

았다. 차나락떡, 쌀 시루떡, 쌀 도래떡, 차귀 당산봉처럼 밥을 지어서 접대를 하자고

할 때에, 어느 누가 춤을 잘 추느냐? 하여 광선이를 부르고 옥단이를 부르고, 許巫

女를 부르고 징을 쳤다. 배가 한가에를 잡히지를 못했다. 靑旗, 白旗, 黑旗, 黃旗 오

색 기를 내어 달고, 올라오십시오. 하고 절을 할 때에 한곳을 잡히게 되였다. 안

종다리 밧종다리로 들어올 때에 소천국왕 백주할망은 방포소릴 듣고, 下女에게 이

게 어떤 일이냐? 물을 때 소천국 아드님 일곱 살 적에 귀양 보낸 아들이 들어오

십네다. 하니 왜 일곱 살 적에 무쇠 철갑에 담아 물에 띄운 자식이 살아 돌아 올

리가 있겠느냐? 문곡성은 부인을 거느리고 일천병마 삼천군병을 거느리고 한라영

산에 올랐다. 이 때에 어머니는 겁이 나서 웃 손당으로 달아나 버리고 아버지는 알

손당 고부라진 마루로 달아나 버리고 둘째 동생은 산방산으로 달아나 삼방산신이

되었다. 셋째 동생은 대정 광정당 바람목 산신이 되었다. 넷째는 제주 시내 바람목

내왓당 산신이 되었다. 다섯째는 김녕리의 괴뇌깃또 산신이다. 여섯째는 거로 동의

명당또 산신이다. 일곱째는 朝天읍 교래리와 松堂 산신이다. 여덟째는 山당의 바

람목 산 신위를 받았다. 송씨 부인 (백주할머니) 중의 몸에 오다가 낳은 딸 여덟 형

제는 소천국몸에 낳은 아들과 서로 配合이 되어, 다음 낳은 아들 자손 일흔 여덟은

各處 本鄕으로 배치시켜 버렸다. 억만대병들은 별방(하도리) 상코지로 環故鄕시켰다.

용궁 셋째 딸아기랑 문곡성은 한라영산 바람목에 앉아서 아래 동생들에게 내가

여기로 앉았으니 너희들은 나를 받들기나 하여라. 아래 동생들은 문곡성에게 그

러니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니 돼지 온마리나, 쇠 온마리나, 닭이라도 온마리,

온갖 바닷고기라도 온마리오 머리 온정한 제수로 나를 위하여라. 또 쌀 시루떡, 쌀

도래떡, 차나락떡 온갖 실과를 즐겨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효심을 봐서 萬民子

孫을 돌보아 준다. 나를 너희들이 박대하면 삼년에 한번, 칠년에 한번이라도 風雲造

化를 줄 것이다. 정월 丑日로 나를 받들어라. 제일 1월 13일, 2월 13일, 7월 13일.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pp. 408-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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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산신계

수산본향당 본풀이

본산국은 아버지는 終達리 어머니는 명호부인 (溫坪리 본향당신), 중국 대국에서

솟아난 한집. 글공부 활공부하다 말을 안 들어 아버지 눈에 거슬리어 어머니 눈에

거슬리어 삼부처 (三夫妻)를 귀양정배 (定配) 마련하니 제주남방국(濟州南方國)을 나올

때, 한라산 테역장오리 물장오리 (한라산 중턱에 있는 소명 (沼名) 좌정하여 좌우 천기

를 살펴보니 좌정할 곳이 못되었다. 오백장군 오백선생 구경하여 차츰차츰 내려오는

것이 松堂을 와서 금백주 (松堂의 당신)를 대국의 대부인(大國大夫人) 마련하고 사는

데, 대부인이 목이 정정 말라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이 괴여 있는 물을 먹다가 돼지털

에 코가 찔려서 피가 난다. 집에 오니 남편이 말을 하기를 어찌하여 부정(不淨)이

가득하다. 대정 마라도로 귀양정배 나아가라. 귀양정배 마련하고 용왕국에 들어가

용왕국 말잣딸아기 (龍王國末女) 소첩(小妾)을 얻어 들어오니 소부인(小夫人)이 말하

기를 대국의 대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不淨이 만만하여 대정 마라도에 귀양정배

보냈노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귀양을 풀어야 됩니다. 소부인이 대부인의 귀양

을 풀려고 달려가 보니, 일곱 아기를 나서 기르고 있더라. 아기 업는 멜빵도 일곱

개 기저귀도 일곱을 하여 갔으니 너 아니면 내가 왜 귀양오느냐? 씨앗 싸움을 하

는데, 소부인이 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님 남편이 그르우다. 그러면 네가 일

곱 아기를 업어 남편한테 가라. 업혀서 보내어 두고 큰부인은 해변으로 개보말 (고

둥류)을 잡아 먹으면서 알松堂(下松堂里) 남편을 찾아 와서 三父妻가 살아가는데, 딸

자식 손자 친족 아들 자손 여든여덟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곳에 살아

봐도 할 일이 없어 전지 (田地)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오는데 좌우를 살펴보니,

水山 울룃모루가 좌정할만하다 하여 좌정한 하로산 삼천병마도 일만팔천초깃발.

제일 1월 2일 과세문안제,

1월 15일 영등제 ,

2월 13일 영등송별제,

7월 8일 마불림제,

11월 14일 시만국대제일

(현용준 ,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pp686-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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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일뤠신계

토산당 본풀이

웃松堂 (上松堂) 금백주 셋松堂 (中松堂) 세명주 메알松堂(下松堂)은 소로소천. 말잣

아들은 (三男)은 表善리(表善里) 바라못도. 表善리 (表善里) 바라못도 족은 아들 (末男)

은 山(兎山) 섯앞빌레에 바라못도로 坐定하였습니다. 큰부인은 서당팟 이뤠중저(七

日中姐)이고 작은 부인은 요왕황제국(龍王皇帝國) 족은 딸아기(末女)웨다. 요왕황제

국 족은 딸아기 호첩 (好妾)을 할 때 한집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을 罪目罪狀 마련

하여 무쇠石匣에 디려놓고 동해 바다 띄워 보내니 무쇠석갑이 용왕국 무위나무(珊瑚

樹) 산가지 (上枝)에 걸어집데다. 용왕국 청삽사리 들이쿵쿵 내쿵쿵 하여 가보니 용왕

국이 말씀하되 야, 큰딸 아기 올레로 나가 보라. 왜 청삽사리가 짖느냐? 하늘엔

별 (星)이 송송 달이 송송 아무 것도 없습니다. 셋딸아기 (次女) 올레로 나가 보아

라. 왜 청삽사리가 짖느냐? 담구멍은 바롱바롱 개낭 잎은 반들반들 아무것도 없습

니다. 족은 딸아기 나가 보라. 왜 청삽사리가 짖느냐? 무위나무 上가지에 난데없

는 무쇠석갑이 도라 졌습니다. 큰딸 아기 내리 우라. 못 내리 우고, 셋 딸아기

내리 우라. 못 내리 운다. 족은 딸아기 내리 우라. 靑銅같은 팔뚝 銅色같은 손주

먹 한번 두번 再세번을 잡아 흔드니 무쇠석갑이 절로 설설 내려온다. 큰딸 아기 열

라. 조금도 열지 못한다. 셋째 아기 열라. 조금도 열지 못한다. 족은 딸아기 열

라. 한번 두 번 삼세번 둘러치니 상거슴용동걸쉐 (용동낭 상거심통쉐) 절로 쉽게 열

어집데다. 고온 도령(道令)이 앉아 있으니 큰딸 아기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듭

뜨고 셋딸아기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듭 뜨고 족은 딸아기 방으로 들라. 서

른여덟 (三十八) 잇바디 허우덩썩(입을 크게 벌려 웃는 모양) 열리고 허울 허울 들어

간다. 식사상 (食事床)을 차려 가니 눈도 아니 거듭 뜨니 무슨 음식 먹느냐? 백메

(白飯) 벡돌레 자소지(燒酒) 계알(鷄卵) 안주 먹습니다. 그리한들 사위손 하나야

못 대접(待接)하리. 석 달 열흘 백일을 먹여 가니 동창궤(東倉庫)도 비고 서창궤(西

倉庫)도 비여 가니 家內 破産 이니 할 수 없다. 무쇠석갑에 둘을 앉혀서 상거슴용

동걸쉐 채워 놓고 넓은 바다에 띄우니, 썰물 나면 동해 바다 떠 댕기고 밀물 나면

서해 바다 떠다니다 제주도 별방(구좌읍 하도리)으로 들어와 후만 ( 望)을 하여 보

니, 높은 동산에서 어머님이 콩을 불리고 있으니 부술 (符術)로 콩깍질 눙에 들게 하

니 아야, 눈이여, 아야 눈이여, 큰딸아가 내 눈에 가시 내어 주라. 아무것도 없습

니다. 셋딸아가 내 눈에 가시 내어도라. 족은딸아가 내 눈에 가시나 내어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족은 아들 부부간 (夫婦間)이 들어오고, 족은 며

느리가 말을 하되 높은 동산에 앉으십시오. 불효 자식이 내어 드리겠습니다. 높은

동산에 앉혀서 청푼체(靑扇)로 허울 허울 부쳐 가니 청(靑)안개가 걷어지고 흰 부채

- 86 -



로 허울 허울 부쳐 가니 희 안개가 걷어지고 황색 부채로 허울 허울 부쳐 가니 콩

깍지가 치마로 도로기 떨어지니 설운 아기 어디서 이런 부술 ( 術)을 배웠느냐 ?

불효한 자식이 어디서 부술을 배웁니까 ? 설운 아기 뭣으로 공을 갚을까 ? 은

도 싫습니다. 금도 싫습니다. 땅 조금, 물 조금 나누어주면 구명도식(求命圖食) 하겠

습니다. 큰 부인은 이 때, 작은 부인에게 땅 조금, 물 조금 나누어준다고 하니 얼마

나 넓게 나누어 주는가 하여 땅이나 돌아보려고 다닙니다. 동아 보다가 목이 타 돼

지 발자국에 물이 고여 있어서 입을 대고 빨아먹다 보니 돼지털이 콧속으로 들어

가니 먹은 듯 말 듯 하였다. 가장 (家長)앞에 오니까 어찌하여 큰 부인님 오시는

길에 동경내가 과히 나느냐 ? 부정하다. 그런 게 아니라, 땅 조금 물 조금 돌아 보

다가 돼지 발자국 물을 빨아먹는 데 돼지털이 콧속으로 들어가 먹은 듯 만 듯 합니

다. 괘씸하다. 대정(大靜) 마라도 (馬羅島)로 귀양 정배(定配) 보내니 작은 부인이

돌아와서 큰 부인은 어디 갔습니까 ? 이리 저리 부정하여 대정 마라도에 귀양정

배 보냈었다 그 까짓 일에 귀양정배가 무슨 일입니까? 난 하루에도 몇 백번 잘못

을 하여집니다. 나도 소국(小國)고향으로 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안 가겠느냐? 귀양을 풀려 주십시오 작은 부인이 대정 마라도로 귀양을

풀러 가보니 큰 부인은 일곱 아기를 낳아 돌아 앉아 있어서 설운 형님 귀양 풀리

려고 왔습니다. 나 같은 것 귀양 풀려 뭘 하려고? 설운 형님이 안 가겠다고 하

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아기 데리고 대로(大路)로 지나가

라. 난 갯가(海邊) 성창 (船艙)으로 바다 고동이나 주어 먹으면서 가겠다.

작은 부인님은 일곱 아기를 업고 안고 걸게 하여 돌아오다가 위미리 앞에 오니

목이 말라서 앞을 쳐다보니 고망물이 있어 물을 찍어 먹으니 시원하여 고망물이라

이름을 붙여 넣고, 山을 오니 또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 보니 냇가에 눌이 있어

찍어 먹으니 시원하여 이것도 고망물이라 이름을 붙여 놓으니, 그 물을 먹으면 손발

이 붙는 법입니다.

그리해서 웃 山 서당 밭에 오고 아기를 세어 보니 여섯만 있고 아기 하나는 빠

뜨려 버렸구나. 이일을 어찌하리. 겁이난 김에 허겁지겁 하녀를 거느리고 아기 업

는 멜빵과 기저귀를 가져 아기를 찾으러 가다가 보니 종정동에 아기하나 빠뜨려서

자갈 주워 먹으면서 울고, 흙을 집어먹으면서 울고 있으니 그 아기를 하녀에게 업혀

서 서당 밭으로 와서 좌정을 하고 초일뤠, 열일뤠, 스무일뤠 상을 받아 당비리 물비

리 너벅지, 홍허물 걷어 주고 이질, 배아픔, 아기 아파도 한집의 등장 (等狀)들민 걷

어 줍니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706-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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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 마을신계

신천본향당 본풀이

아버님은 현씨, 어머님은 고씨. 신 (神)몸으로 무후동자 여궁아기 솟아나. 혼 세 살

에 죽어, 일곱 살에 되살아나. 열다섯에 대천급 (심방이 되는 굿) 저울질 하여 상여

(玄氏日月의 오빠) 오라버니 서울 상경. 과거(過擧) 진상 (進上) 가고 오다가. 파란 바

다에 모진 광풍에 파선이 되어, 부르는 소리, 외치는 소리 밤에는 금바라 (금은신),

낮에는 옥바라 현씨아기 열아홉살에 나는 살아 무엇하리요? 하여서 연뒤 (表善리

에 있는 들) 아레로 뚝 떨어져 죽어, 앞 골창이에 천년 대 만년 대 맺었습니다. 기

미년 육섣달 열나흘날 망명 도주 김씨 선생 불러 안초공 (內超神) 밧초공(外超神) 안

이공(內二神) 밧이공 (外二神) 일고, 여덟 상대조무 (上大助巫) 일고, 여덟 중대조무 (中

大助巫) 노래바치 풍악바치 박씨 화장(火匠) 강씨 할머니 六甲제비 삼명도뒤발(신칼,

산판, 요령 등 巫具의 뒷발) 토조관(土王官). 식나무 밑에 장죽(杖竹), 月竹, 수령죽

(海藏竹의 일종) 심어 만민 단고 현씨 상단골, 고씨 상단골, 박싸 火匠 강씨할머니

六甲제비 삼명도뒷발 용왕 (龍王) 영혼 (靈魂) 몸받은 토조관님 (土王官). 유월 초여드

레 만민 단고 모든 단골의 온갖 정성 받고, 열여드레 만민 단골의 온갖 정성 받고

스무 여드레 만민 단고 온갖 정성 받고.

제일 6월 8일, 18일, 28일.

(진성기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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